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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욕심에 끌리고 소망에 붙들린 사람이 어떻게 자

기의 견해를 초월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완

전하다고 생각한 바를 그대로 행한다. 그는 또

한 아는 대로 떠들어 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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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동대신문  Hot Issue

불교 오계의 첫 머리는 불살생, 즉 산 목숨을 해치지 않으리라는 서

원에서부터 출발한다.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인간을 해치는 행위

의 경계와는 사뭇 다른 가르침이다. 「산목숨」이란 살려는 의지를 

지닌 여러 동물들, 심지어는 미생물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

다. 간혹 이 불살생을 지나친 종교적 형식주의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약육강식이니, 적자생존이니 하는 이치에도 동떨어진 나이브한 패배

주의라고 폄하하는 경우도 있다. 불교에서 불살생을 강조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한다. 

인지가 발달해서, 혹은 힘이 강해서 상대를 죽여 없애는 일은 결코 정

당화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불교적 가치관에 의하면 모든 

생명은 끝없는 윤회의 나락 속에 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생명체처럼 

보이지만, 다겁의 윤회를 이해하면, 이 미물들은 나의 전생일 수 있

고 내 부모 처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살생은 우리들 마음의 선

한 종자를 끊어 버린다. 자비의 마음 대신 적개심, 복수심으로 물들

어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오해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

다. 불교인들은 불살생을 비롯한 오계를 스님들만 지켜야 하는 것으

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부터 불자의 조건은 삼귀오계

(三歸五戒)를 수지하는 일이었다. 서양 종교의 경우에는 세례를 받았

는지, 주일마다 예배를 보는지, 십일조를 준수하는지 등의 여부로 신

자를 판별한다. 그러나 불교는 그와 같은 기준으로 불자를 선별하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삼귀의를 받아들이고, 오계를 준수하려는 의지

가 있는지의 여부로 불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계는 불자임

을 천명하는 첫 번째 스텝일 뿐, 출가자와 재가자에게 각기 다르게 적

용되는 룰이 아니다. 요즘 서양에서는 이 불교의 불살생 정신이야말

로 공해를 막고, 지구 온난화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이라고 주장

하는 환경론자들이 많다. 불교생태학(Buddhist Ecology)에서는 이 

불살생의 생활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얼핏 보면 소극

적 권장사항 같이 보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현실 참여가 바로 불살생

이다. 불교의 장점으로 꼽히는 겸양과 조화, 절제와 자비의 미덕도 바

로 이 불살생의 정신에서 비롯되는 실천의지이다. 죽고 죽이는 복수

의 순환을 끊는 길은 오직 용서뿐이다.

불살생(不殺生)

정 병 조
윤리문화학과 교수

이번주 신문이 이번 학기 종강호 입니다. 

1486호는 2010년 1월 1일자 신년호로  발행됨을 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체계적 사업진행으로 성과 이뤄야 

실천으로 보여주는 총학 건설 필수

▲ 지난 27일 중강당에서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개표가 열렸다. 선거기간을 하루 

더 연장했지만 투표율은 50%를 가까스로 넘겼다.

우리대학 전자공학과의 이진구 

교수가 미국 전기 전자 공학회 (이하 

IEEE)의 석학회원으로 선임(選任)

됐다. IEEE는 지난 11월 이사회를 

열고 이진구 교수를 석학회원으로 

선정했으며, 석학회원의 실질적인 

자격은 2010년 1월 1일부터 부여(賦

與)될 것이라고 이 교수에게  통보했

다. IEEE는 전기ㆍ전자ㆍ컴퓨터ㆍ정

보통신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

모의 학회로, 자신의 전공 관련 분

야에서 특별한 연구업적을 남긴 소

수의 학자에게만 매년 석학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진구 교수는 갈

륨비소 화합물 반도체, 마이크로파 

및 밀리미터파 집적회로에 관한 탁

월한 연구개발을 인정받아 IEEE의 

석학회원이 됐다. 

이진구 교수는 또, 정부로 부터 밀

리미터파 신기술 연구센터(MINT)

를 유치해 Ⅲ-Ⅴ족 갈륨비소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한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와 밀리미터파 집적회로를 연

구 개발한 업적을 인정받아 과학기

술훈장 진보장을 수훈(受勳)한 바 

있다.                         ▶관련기사 8면

이슬비 기자 beeya@dgu.edu

전자공학과 이진구 교수, IEEE 석학회원으로 선임 

마이크로파 및 밀리미터파 직접회로 연구성과 인정받아 

▲ IEEE 석학회원으로 선임된 전자공학

과 이진구 교수.

제 42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

거에서 박인우 - 황주상 조가 투표

인원 6,151명 중 5,240명이 찬성(투

표율 50.28%, 득표율 85.69%)해 당

선(當選)됐다. 2년 연속으로 총학이 

건설됐지만 그 과정에서 선거 기간

을 하루 연장해 가까스로 50%를 넘

기는 등 그리 순탄(順坦)하지만은 

않았다.  최근 타 대학에서 발생하

는 불법ㆍ부정 선거들을 계기로 총

학들의 위신(威信)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잇따르는 추문

(醜聞)으로 ‘총학 무용론’까지 제기

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속에

서 출범하게될 42대 총학은 학생들

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

이다. 이를 위해선 이전의 총학생회

와는 차별화된 42대 총학생회만의 

특색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학생사

회의 주문이다. 42대 총학의 경우 41

대 총학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보다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총학이 되겠

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선 학생

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진지한 

성찰(省察)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참여에 의한 학생회 운

영은 학생회의 존재목적이다. 왜 학

생들이 무관심한지, 학생들이 필요

로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더욱 세심

하게 살피고 여론을 듣는 자세가 어

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1대 총학은 올 한 해 동안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 문제와 학제 

개편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와 갈등

을 빚었다.  문제는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속에서 문제를 풀

어가는 자세와 정책적 대안을 얼마

나 보여주었느냐는 것이다. 차기 총

학은 보다 문제의 본질(本質)에 접

근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등록금과 학제 개

편 문제 모두 양 측 간에 첨예(尖銳)

한 입장 차이가 있다. 그 입장 차이

를 좁히기 위해선 총학 스스로 제도

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안을 모색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2010학년도 등록금 책정 문

제는 차기 총학생회가 맞게 될 첫 번

째 과제가 될 것이다. 사실 등록금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

육재정문제가 관련되어 있고, 대학

당국과 재단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

다.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투쟁이 아

니라, 등록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

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머리를 맞대

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이다.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

는 학술, 문화 사업을 실천력있게 준

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축제때만 되

면 반복되는 캠퍼스의 술판문화, 연

예인 초청을 통해 관객수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축제행사는 대

학 본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내

실을 기할 수 있는 학과나 동아리의 

학술행사나, 동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획과 모색이 절실하다.

언제인가부터 학생회가 힘을 잃어

가고 있다. 학생들은 점점 학생회로 

부터 멀어져가기 시작했고, 학생회

에서 일하는 학생들은 적어지기 시

작했다. 학생회비는 점점 적게 걷히

고 이에 따라 학생회는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 학생회가 이렇게 된데에

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

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을 답습한 것

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진지한 성찰과 

학습, 그리고 대화를 통해 학생회가 

학생들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게 고민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정웅재 기자 wonder@dg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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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지난 28일 참사람봉사단이 주관하는 ‘연탄 배달 봉사’

에 230여명의 학내 구성원들이 참가했다. 봉사자들은 중구 47개의 가정에 11,6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우리대학이 한국표준협회가 주관

한 ‘2009년 국가품질경영대상’에서 

올해 신설(新設)된 품질경영대상 교

육부문에 선정(選定)돼, 국내 대학

으로는 최초로 대통령 표창(表彰)을 

받았다.

지난 25일 코엑스 오디토리움몰

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한진수 경영

부총장이 참석해, 정운찬 국무총리

가 시상(施賞)한 교육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품질경영대상은 탁월한 경영

성과를 창출하여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나 우수

(優秀)기업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국

내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지닌다는 

점에서 우리대학의 수상은 의미가 

자못 크다.

경영과정과 시스템의 우수성 여

부를 중심으로 평가(評價)하는 국

가품질경영대상은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말콤 볼드리지’라는 상

에 비견(比肩)되는 상이다. 

이번에 신설된 교육 분야에서는 

우리대학과 성균관대학이 각각 수

상했다. 

우리대학은 △자율ㆍ책임경영 △

BSC기반의 통합적 성과 평가 △대

학최초 CS경영을 시행함으로써 전

반적으로 학습 성과에 큰 기여를 했

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한진수 경영부총장은 “교육부문 

최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은 고

객, 효율, 성과 중심의 혁신경영도입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박차

를 가하여 대학경영의 틀을 혁신하

고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와 졸업생

을 배출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

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백선아 기자  amy@dgu.edu

우리대학이 한국능률협회에

서 주관한 제17회 고객만족경영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受賞)하는 쾌거(快擧)를 달

성했다. 고객만족경영대상은 고

객만족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선

도적인 CS 경영 활동을 펼친 기

관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본 상

은 고객만족경영대상, 경영품질

대상, 생산성대상 등 총 세 부문

으로 나뉘며 34개 기업의 경영자

가 수상한다. 

우리대학은 대학 최초로 CS경

영팀을 지난 해 신설했으며, 이

를 통해 대학 CS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評價)를 받

았다. 

한편 고객만족경영대상 시상

식은 지난 24일 그랜드힐튼호텔

에서 개최됐으며, 한진수 경영부

총장 및 CS 경영팀, 학생 모니터

링단 동화 등이 참석했다.

한진수 경영부총장은 “외부에

서 우리대학을 공정하게 평가해 

2년 연속(連續) 수상했다는 것

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학내 

구성원들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만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상식에 참여한 학생 모

니터링단 동화의 최병길(경영정

보3)군은 “CS센터에 근무하는 

나로써는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선아 기자 amy@dgu.edu

고객만족경영대상 최우수상 수상

2년 연속… CS 경영 활동 높이 평가

국가품질경영대상 교육부문 대통령표창
고객, 효율, 성과 중심의 혁신경영도입 높게 평가받아 

회전무대

공약뚫고 실천킥

○…월요 문화산책의 MC, 이동

국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

릴 프로그램은 요즘 화제를 모

으고 있는 방영예정의 시트콤,

‘공약뚫고 실천킥’인데요.

이 시트콤은 제 42대 총학생회

가 당선된 이후 활동하는 과정

을 재미있게 담아냈다고 합니

다. 과연 총학생회는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 결말은 ‘공약뚫고 실천킥’을 

통해서 보시죠!

스펙업! 동국 홈페이지

○…안녕하십니까? 동국 뉘우

스입니다. 취업난 속에 4개 국어

를 구사하는 홈페이지가 등장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구사하는 동국 홈페이지. 

그렇다면 면접관인 중국인 유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왕징징 “우리 나라말 홈페이지 

좋다해~ 징징, 당장 뽑으라해 

징징!” 

이에 가만히 듣고 있던 동국 홈

페이지 왈 “남들보다 앞서가려

면 4개 국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백열등의 비애

○…우리학교에는 몇몇 사람들

만 아는 비밀의 물건이 있다는

데. 무슨 말인고 하니 학생회관 

샤워실을 전력효율이 낮은 백열

전구가 밝히고 있는 중이라고. 

옥상정원 가꾸기 등 에코캠퍼

스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학생

들이 느끼는 건 안티에코 캠퍼

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전

력효율 높고 밝은 형광등으로 

바꿔주심이 어떠실는지(?!)”

한 예술가의 비애

○…MB의 혀를 쏙 내민 그림 

170컷을 이어붙여 만든 대형 삽, 

삽질공화국이라는 작품. 한 설

치미술 작가의 야심찬 작품이

라는데…. 4대강 삽질하던 사람

들은 전시실을 폐쇄하고, 작가

는 철거를 온몸으로 막는 사태

에 이르렀다. 이를 본 회전무대 

자 왈, “예술마저 감시받는 빅브

라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인가”

▲ 지난 25일 한진수 경영부총장이 국가품질경영대상 교육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
상하고 있다.

산학협력단 교과부 장관상 수상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참가한 학생 3팀 장려상 수상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이 한국발명

진흥회가 주관하고 특허청이 주최

하는 ‘2009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에서 ‘반사판을 구비한 밀리미터파 

영상화 시스템’(발명자 이진구(전자

공학) 교수 외 2명)의 특허로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受賞)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한 

이번 특허는 반사판을 회전시켜 검

색 대상으로부터 밀리미터파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구현(具顯)하는 기술

이다. 이 특허 기술은 인체에 피해 없

이 은닉물체를 검색할 수 있어 공항 

또는 항만 등의 보안시스템에 활용

될 수 있고, 암 진단 등 의료분야에

서도 사용 가능한 기술이다. 이번 대

회에 특허를 출품한 산학협력팀 김

효성 변리사는 “특허의 활용 가능성

이 높아 출품했는데 상을 받게 돼 기

쁘다”고 말했다. 또 이번 특허 기술

을 개발한 이진구 교수는 “제가 개

발한 기술이 인정받은 것 같아 자랑

스럽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캠퍼스 특허전

략 유니버시아드’의 특허전략수립

부문에서 우리대학 학생 3팀이 각각 

장려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각 기업

이 출제한 세부적 기술주제에 대해 

국내ㆍ외 특허 기술과 기술 개발의 

동향을 분석(分析)해, 기업의 연구

전략 및 특허획득 방향에 대해 논문

(論文)을 쓰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신충환(일

반대학원 물리학 석사과정) 팀은 

(주)탑엔지니어링에서 출제한 ‘양자

점 응용기술 및 LED 및 Solar Cell 

기술분야의 핵심특허’에서 수상했

다. 또한 강성민(물리3) 팀은 (주)한

화석유화학에서 출제한 ‘결정질실

리콘 태양전지에서 Laser 기술 적

용’의 주제로 수상했으며, 신재선(생

화공4) 팀은 (주)OCI에서 출제한 

‘Silicon wafer 생산공정에서 발생

하는 slurry로부터 Si회수’의 주제

로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오세진 기자 viva5@dgu.edu

현대문학사는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鼓吹)시키고, 한국

문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1955년 ‘현대문학상’을 제정했다. 

현대문학사는 소설에서 이범선, 

박경리, 이문구, 최인호, 조정래 등 

140여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당대 최고의 문학적 성과를 이

룬 작품들을 선정해 작가의 창작 

열의를 고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전의 계승’이라는 현대문학사

의 창간 이념 아래 제정된 문학상

(文學賞)은 현재 국내 대표적인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권위 높

은 문학상이다.

박성원(문창)교수는 올해로 55

회째를 맞는 현대문학상의 소설 

부문 수상자다. 권위 있는 문학상

의 수상인 만큼, 박성원 교수의 수

상 소식은 학내ㆍ외적으로 화제다. 

현대문학상의 당선작인 ‘얼룩’, 박

성원(문창) 교수와의 인터뷰는 작

품 이야기로 시작했다.

문학상의 당선작 ‘얼룩’은 여성

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극복과

정을 그린 소설이다. 소설에서 얼

룩은 여성이 사회적 제도로 인해 

입는 상처는 물론 ‘남편’이라는 

남성 자체도 얼룩으로 그려지고 

있다. 박성원 교수는 “‘얼룩’의 소

재는 문창과 여학생들로부터 찾게 

됐다”며 “재능 있는 여학생들이 

결혼 제도에 묶여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육아, 내조 등에 인생을 희

생해야 하는 사회제도에 문제(問

題)를 느꼈다”고 말했다. 작가로

서의 관찰력과 제자들에 대한 스

승의 염려하는 마음이 작품의 진

면목(眞面目)을 만들어 낸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박 교수의 이번 

작품에 대해 “얼룩을 통해 내다본 

삶의 풍경을 매우 섬세하고, 충격

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며 “그 풍

경은 일상의 겉모습과는 다른 세

계여서 읽는 사람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긴다”고 평가했다. 

25세에 소설 쓰기를 시작, 26세

에 등단 그리고 40세의 현대문학

상 수상(受賞). 사실 박성원 교수

의 화려한 이력은 이 뿐만이 아니

다. 2009년 동인문학상에는 ‘도시

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소설로 최종 후보에 올라 호평(好

評)을 받기도 했다. 그는 소설가로

서 실력과 재능을 겸비하고 있지

만 단순히 실력과 재능 때문에 소

설가를 꿈꾼 것은 아니다. 신춘문

예에 당선되면 많은 상금을 준다

는 말에 시작한 소설 쓰기, 소설가 

박성원의 시작은 다른 소설가와 

남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배고픈 직업’으로 인식되는 작가

가 박성원 교수에게는 ‘배부른 직

업’으로 다가왔다. 경제적 곤궁함

에서 벗어나고자 시작한 소설 쓰

기가 아이러니하게도 곤궁함의 시

작이 돼 버렸던 셈이다. “이제는 

삶에 대한 궁금함, 그 근원적인 물

음이 경제적 곤궁(困窮)함을 이긴 

것 같다”며 웃어 보이는 박성원 교

수. 

앞으로도 오늘의 문학 청년들

을 설레게 하는 작품 활동을 이어

가길 기대해본다.

이지연 기자 ljy88918@dgu.edu

- 제55회 현대문학상 수상한 박성원 교수 인터뷰

여성 정체성의 상처와 

그 극복과정 소설 “얼룩”통해 표상

금주의 동국인

우리대학의 일문ㆍ중문 홈페이지

가 신설되는 등 외국어 홈페이지의 

관리가 체계화 될 전망이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일문ㆍ중문 홈

페이지가 개설(開設)돼 운영 중이다.

국제교류팀의 김상유 계장은 “영

어가 불편한 외국인에게 우리대학

을 홍보하고 학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일문 홈페이지와 중문 홈

페이지를 개설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장학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장학(奬學)센터 홈페이지도 개설

돼, 장학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

이 용이(容易)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대학 일문ㆍ중문 

홈페이지 신설(新設)

“조 과제가 힘들어요. 의사소

통이 원활(圓滑)하지 않을뿐더러 

과제내용도 이해하기가 어려워

요. 대부분 한국 학생들끼리 하

는 편이죠” 이는 중국인 유학생 1

학년 A양의 하소연이다. 

중국 유학생들은 교과 수업 외

에도 축제, 동아리, 과 활동 등에 

배제(排除)되는 분위기다. 대부

분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학내 구

성원이 누릴 수 있는 생활을 제대

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도원야(국문1)양은 “개강총회 알

림 문자를 중국학생들만 못 받아 

개강총회가 언제인지도 몰랐다”

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해도 학내 분위기상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제 3회 중국 유학생 

학생회가 출범해 유학생들의 고

충(苦衷)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했다. 원전(무역학 석사과

정) 부학생회장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장학, 교과수업, 

하숙 등 유학생에게 필요한 정

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한국 학생과의 교류 또한 활

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유

학생회는 “중국학생과 한국학생

이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줌으로

써 친분을 쌓아 갈 수 있는 프로

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유학생들이 프로

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에 대

한 학교 측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

이다. 우리대학 중국 학생은 약 

700여명, 전체 학생의 5%를 차지

하는 비율이다. 그러나 유학생들

을 관리하는 부서는 물론 학교 

전반적으로 유학생들에 대한 관

심이 부족하다. 이번 출범식은 중

국인 학생들이 학내의 진정한 구

성원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소

망이 담긴 목소리다. 

원전 부학생회장은 출범식 후 

계획에 대해 “한국어 교실을 개

설해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향

상시키고, 한국인 학생들에게는 

중국어 학습에 도움을 줘 소통의 

장벽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외와 무관심 속에 어려움을 겪

어 온 유학생들에 대한 구성원들

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때다.

하나되기
동악로에서

이지연 기자 

ljy88918@dg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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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영석학원이 지난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에서 

우리대학과 기부 합병 협정 조인식

을 갖고 법인의 재산을 기부(寄附)

하기로 했다. 

조인식에는 안채란 영석학원 이

사장과 동국대 이사장인 정련 스님 

등 두 법인 관계자 20여명이 참석(參

席)했다. 

법인 측에 따르면 영석학원의 재

산은 의정부 용현동 4만1천900여㎡

에 세워진 영석고등학교와 임대용 

건물 등을 합쳐 시가 1천억 원을 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대학은 합병 이후에도 영석

고등학교의 교명은 유지(維持)할 방

침이다. 안 이사장은 우리대학 국문

과와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을 졸

업, 부동산 사업을 통해 쌓은 재력으

로 1970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아

버지의 아호를 딴 이름의 학교법인

을 세웠다. 또한 우리대학 총동창회 

부회장과 대학 재단 이사로 오랜 기

간 재직하는 등 인연이 깊다. 안 이

사장은 이날 조인식에서 “사심 없이 

(인재를 양성해) 애국하는 동국대라

면 영석고를 더욱 발전시킬 것 같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련 스님은 “안 이사장이 법인

을 합병해 발전시키는 것이 내 임

무라고 평소 말해왔다”며 “뜻을 받

들어 영석고를 명문학교, 일류학교

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석학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運營) 중이

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다음 달 초 

정식 이사로 교체(交替)한 뒤 이사

회 의결을 거쳐 합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 이사 체제는 교과부의 사학

분쟁조정위의 승인(承認)이 필요

하다.           

정웅재 기자 wonder@dgu.edu

동명랩테크의 김옥련 대표가 지

난 25일 우리대학 화학과에 2천 만

원 상당의 실험 기자재를 기부(寄

附)했다. 

이과대학 학사운영실의 박래호 

과장은 이번 기부와 관련해 “화학과 

공영대 교수와 동명랩테크 김옥련 

대표의 개인적인 친분이 기부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기부 취지를 설명

했다. 

현재 기부 받은 실험 기자재들은 

화학과 공용 실습실에 비치(備置)된 

상태다.

한편 지난 25일 이과대학 학장실

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서 대리 

수상자로 참석한 동명랩테크의 임

인규 부사장은 “공영대 교수님께서 

한국화학연구원의 신약기반기술연

구센터장으로 계실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비록 작은 보탬이지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우리대학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지난 2일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MBA’ 과정의 

발전을 위한 협약(協約)을 체결했다.

‘기업가 정신’은 지난해 3월 경영

전문대학원(MBA)에서 리더십 개발

과 창조적 기업인 양성을 위해 도입

한 전공 과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대학과 중기청은 ‘기업가 정신’ 

전공 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協力)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가 정신’ 전

공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중기청 

창업관련 사업 참여 시 창업관련 비

용 및 아이디어 사업화ㆍ상업화 자

금 등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우리

대학은 ‘기업가정신 전공’ 신입생 

모집 시 중기청이 추천한 경진대회 

수상자, 가업 및 경영승계자, 청소년 

비즈쿨 졸업자를 우대하고, 재학생

의 각종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을 인

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2009 희망의 

인문학 과정’ 졸업식(卒業式)이 지

난 26일 본관 중강당에서 개최돼 총 

1,206명이 수료(修了)했다. 

2009 희망의 인문학과정 졸업식

은 최순열 학사부총장, 박윤희 문과

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

다. 이번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통해 

수료한 학생은 참가자 1,643명 중 모

두 1,206명이다. 

‘2009 희망의 인문학 과정’은 서

울시 내 노숙인, 저소득층에게 배움

을 통한 자활의지를 불어넣고자 기

획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 문과

대학은 총 12반, 382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본 교육 과정을 위해 모

두 60여명의 교수진을 파견(派遣)했

다. 강의는 6개월 과정으로 3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개설됐으며 철학, 문

학, 역사, 글쓰기, 예술 등의 기본교

과와 특강, 문화공연과 미술전시회 

관람, 역사유적지 탐방 등의 체험학

습으로 구성됐다.  

2009 희망의 인문학 

졸업식서 1,206명 수료 
구병수 교수, 국고 사업 수주로 6억원 지원

김성민 교수도 예비 선정으로 2천만원 지원… 최종 선정시 100억

우리대학 구병수 일산한방병원

장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2009년도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

개발사업 한약제제개발지원 프로그

램’의 비임상시험 분야에서 ‘소합향

원가감방으로부터 APP/ApoE KD 

Tg 치매동물병태모델을 활용한 한

방치매 치료제 전임상 연구 및 IND

승인’ 연구가 선정(選定)돼 2년간 6

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支援)받는

다. 

구병수 교수의 연구는 동의보감

에서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

되는 ‘소합향원’이란 치료제

에 들어가는 백출, 목향, 침향 

등 14가지 약재 중 독성이 있

는 7가지를 빼고 천궁이란 약

재를 첨가해 만든 소합향원가

감방이 처방치매치료제로써 

적합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치매 치료제로서 

한방신약제제를 개발을 목표

로 하는 연구다.

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퇴

행성 뇌질환을 치료할 약물을 개발

할 것”이라며 “환자의 치매와 같은 

뇌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2009 하반기 보건의료기술개발사

업’의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센

터’분야에서 김성민 교수(의생명공

학)의 ‘Bio-IT 융합 인체 기능회복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센터 구

축’ 연구가 예비 과제로 선정돼 4개

월간 2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

김성민 교수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 과제에 지원한 분야는 의료기

기 산업의 도약을 위해 원천기술 확

보, 국가 R&D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연구하는 분야다. 

김 교수는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 및 

신속한 유효성 검증 시스템 구축, 지

식재산권 확보 방안 수립, 산학협동

과정 개발 등을 연구해 예비 과제에 

선정됐다.

현재 ‘2009 하반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사업’에는 우리대학을 포함해 

서울대, 연세대 등 5개 대학이 예비 

선정됐으며, 최종 선정 되면 5년 동

안 총 10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

게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내년 3월

에 발표(發表)된다. 

김 교수는 “예비선정이 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최종 선정이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viva5@dgu.edu

학교법인 영석학원, 우리대학에 기부  

동문 안채란 이사장 결정… 우리대학과 합병

동명랩테크 김옥련 대표, 기자재 기부

2천만 원 상당… 화학과 공용 실습실에 비치

경영대, 중소기업청과 협약 체결  

MBA 기업가정신 전공 발전 위해 상호 협력키로

우리대학이 오는 11일 인도의 힌

두스탄 대학과 학생 및 교수 교류(交

流), 공동연구 등의 연구 교류를 위

한 학술교류협약을 체결(締結)한다. 

협약식은 오는 11일, 본관 5층 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협약식

에는 오영교 총장과, 힌두스탄 대학

교의 Anand Jacob Verghese 총장

이 참석한다.

힌두스탄 대학과 

학술교류협약 체결

동대학술상ㆍ동대문학상 시상식

지난 3일 본관 교무회의실서 총 5명 수상

본지(本紙)가 주관하는 제 47

회 동대학술상과 제 24회 동대

문학상의 시상식이 지난 3일 본

관 학사부총장실에서 열렸다.

학술상에서는 인문과학부문 

장원(狀元)은 한유경(국교4), 자

연과학부문 장원은 이송희(산

림자원4) 양이 수상자로 선정

됐다. 또한 문학상에서는 시 부

문 장원 오상미(문창3)이, 소설 

부문 장원 라유경(문창4), 희

곡ㆍ시나리오 부문 장원 임나진

(국문4)양이 이 수상자로 선정

됐다. 

가작(佳作)으로는 학술상의 

인문과학분야에서 안효선(국교

4)양이,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박

민준(정외3)군이 선정됐다. 문

학상에서는 시 부문 권민자(문

창4) 양, 소설 부문은 오민아(문

창4), 희곡ㆍ시나리오 부문은 전

진오(문창2)군이 가작으로 선정

됐다. 

사법시험 최종 10명 합격(合格) 

제 51회 사법시험에서 우리대

학 출신 합격자가 총 10명으로 

집계(集計)됐다. 

지난 24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997명의 최종합격자 중 우리대

학은 10명의 합격자를 배출(輩

出)해 전국 대학 중 16위를 기록

했다. 

이번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는 

△한준경(법01졸) △강윤영(법

03졸) △손미희(법05졸) △고준

만(법05졸) △성태규(법09졸) 

△나소라(법4) △정선화(법4) 

△윤대희(행정98졸) △이성철

(행정04졸) △임지석(행정07졸) 

이다. 또한 행정고등고시에서는 

3명의 합격자가, 변리사시험에

서는 3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행정고등고시의 최종 합격자는 

임형호(식공01졸), 전인재(경행

02졸), 김태훈(경행07졸)이며 변

리사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정

시환(법학94졸), 이광진(기계4), 

홍석영(화공4)이다. 

행정고시 3명, 변리사시험은 총 3명 합격

지난 1일 중국인 유학생회 출범

서분흠 학생회장 “유학생 편의 도모할 것”

우리대학 중국인 유학생의 수

가 약 8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

고자 지난 1일 제 3회 중국인 유

학생회가 출범했다. 중국인 유

학생회는 서분흠(북한2), 원전

(무역학 석사과정)씨가 각각 학

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을 맡았

다.

중국인 유학생회는 이번 발

족식 후 오는 2010년부터 유학

생들의 친목(親睦)도모와 수강

신청을 포함한 학사전반에 대한 

멘토링 활동에 들어간다. 중국

인 유학생회 서분흠 학생회장은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적응하기 어려워 

한다”며 “중국인 유학생회가 학

교와 학생들간의 가교(架橋)역

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발족식은 문화관 제 1세

미나실에서 개최됐으며, 중국대

사관 관계자 및 유학생 6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 42대 총학생회 선거 개표(開

票)결과, 박인우(윤리문화4)-황주

상(인도철학4) 조가 투표자 6,151명 

중 5,240표(득표율 85.69%)의 찬성

표를 얻어 당선(當選)됐다. 또한 총

여학생회 선거 개표 결과 나송희(한

국화3)-윤지선(영문2) 조가 2,513표

(득표율 85.6%)의 찬성표를 얻어 당

선됐다.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선

거 개표(開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부터 11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

됐다. 개표 결과(오차율 0.87%) 총

학생회는 6151명(50.28%) 중 5240명

(85.69%)의 찬성표를 득표했다. 또

한 787명(12.87%)의 반대표와 88명

(1.44%)의 무효표가 나왔다. 

총학생회 선거 개표는 지난 26일 

오후 12시에 실시되기로 했으나, 24

일 투표소 설치가 늦어진 단과대에 

한해 27일 오후 2시까지 투표가 연

장돼 개표가 지연(遲延)된 바 있다.

총여학생회(오차율 3.22%)는 

2822명(50.28%) 중 2513명(86.51%)

의 찬성표를 얻었으며, 3 5 3명

(12.15%)의 반대, 39명(1.34%)의 무

효표가 나왔다. 

한편 지난 24일부터 3일 간 진행

된 단과대 선거 결과 모두 8개 단과

대 학생회가 건설됐다. 

△불교대 투표율=72.72% ▲

이상언(불교2) 정 당선자 득표율

=94.32% △문과대 투표율 59.37% 

▲노효선(철학3)-김갑현(사학3) 조 

득표율=92.25% △이과대 투표율

=51.11% ▲박천순(반도체3)-최수호

(물리2) 조 득표율=87.54% △법과

대 투표율=67.3% ▲배훈옥(법2)-

이원혁(법2) 조 득표율=33.60% △

경영대 투표율=33% ▲김희성(경영

3)-백주연(경영3) 조 득표율 63% △

공과대 투표율=66.74% ▲강신영(전

자공3)-김동규(컴공2) 조 득표율

=59.46% △사범대 투표율=65.75% 

▲이규랑(국교3)-김무성(교육2) 조 

득표율=88.8% △예술대 투표율

=51.84% ▲김은혜(불미3)-김선욱

(영화2) 조 득표율=89.70%

 김미로 기자 miro@dgu.edu

제 42대 총학생회, 박인우-황주상 조 당선(當選)

85.69% 찬성… 총여학생회는 나송희-윤지선 조 당선 

단과대
총학 투표율
(단위:%)

찬성률
(단위:%)

반대율
(단위:%)

무효표 오차표

불교대학 72.73 84.18 14.12 3 0

문과대학 59.29 95.86 3.76 7 4

이과대학 54.52 85.88 13.59 5 3

법과대학 64.27 84.47 16.35 2 5

사회과학대학 39.64 86.75 4.81 8 3

경영대학 33.22 77.17 18.18 9 13

바이오시스템대학 50.86 90.25 8.05 4 0

공과대학 50.61 79.36 9.45 17 15

사범대학 66.02 85.48 8.60 33 11

예술대학 55.10 92.35 7.65 0 0

▲ 구병수 교수                ▲ 김성민 교수

“등록금 동결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제 42대 총학생회 당선자 인터뷰

박인우(윤리문화4)ㆍ황주상

(인도철학4) 조가 지난 27일 총

학생회 투표(投票) 결과 투표율 

50.28%, 찬성률 85.69%로 42대 

총학생회에 당선됐다. 그들이 그

려나갈 2010 총학생회의 청사진

에 대해 들어봤다. 

-총학생회 선거에 당선된 소감은.

=박인우 : 책임감 있는 공약(公

約) 실천으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0.28%의 낮은 투표율(投票率)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주상 :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총학의 필요성을 새

기는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총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최우선으로 시행할 공약은.

=박인우 : 학생들에게 등록금인

상은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

다. 등록금 동결을 위해 학교 측

과의 대화 창구를 만들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의 포부(抱負)를 밝히자면.

=박인우 : 우리의 모토는 ‘그대

가 사랑할 수 있는 동국’이다. 그 

모토에 맞게 학생들이 사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 열

심히 뛰는 총학이 되겠다.

=황주상 :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학생들의 작은 

고민도 함께 생각 할 수 있는 총

학이 되겠다.

 김미로 기자 miro@dg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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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들의 성장

환경, 특기, 성격 등을 판단해 우리대학

의 건학이념에 맞는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 모인 

세 분의 합격자 모두 독특하고 재밌는 

경험을 하셨는데, 자신이 경험한 분야

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

가 있습니까?

류영표 =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선

생님을 존경해서 수학에 흥미를 갖

게 됐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다보면 

앎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

습니다. 특히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정확한 값이 나와있는 그런 명확함

에 매력(魅力)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임수연 = 고등학교 2학년 때 취미삼

아 영상을 제작하다 공모전에 출품

해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당선되서 신기했고, 그 재

미로 계속해서 다른 공모전에 출품

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후에

도 짤막한 CM송과 그에 알맞은 영

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다솜 = ‘현대사회와 인권’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막

연하게 ‘인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노

들 야학’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그 

곳에 전화를 드려서 영화를 찍게 됐

습니다. 

사회 = 세 분 모두 이른 나이에 쉽게 얻

지 못 할 값진 경험들을 얻었습니다, 하

지만 학생이란 신분 때문에 다소 제약

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류영표 = 수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

해 제약을 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단

지 여러 선생님들께서 ‘수학만 잘

해서 뭐하겠냐, 여러 과목을 잘해야

지’라고 핀잔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임수연 = 저도 처음에는 학업과 관

심분야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었습

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훈계하시

기보단 오히려 절 믿어주셨습니다. 

대학 진학보다 원하는 분야로 진출

해 성공하면 된다고 하시며 절 계속 

믿어주셨기에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다솜 = 저는 부모님께서 영화 제

작비를 전적으로 지원해주셨고, 올

해 안에 대학에 진학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해주

신 덕분에 부담 없이 영화제작에 몰

입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 = 이제 자기추천전형에 대한 이야

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입학사정관들

이나 교수님들께 짧은 시간동안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합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류영표 =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 포

트폴리오의 양이 적었고, 경력도 부

족했지만 전공기초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왜 수학과에 지원했냐’고 물어보셨

을 때 수학에 대한 제 생각과 열정, 

그리고 최초의 한국인 필즈상, 아벨

상 수상자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말

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 그 점을 좋

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임수연 = 저도 포트폴리오 분량을 

일부러 적게 만들었습니다. 공연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열었지만 

핵심만 보여드리기 위해 포트폴리

오에는 사업보고서만 제출했습니

다. 

그런데 막상 면접에서 교수님이 제 

포트폴리오가 남들보다 적다고 비

교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당황(唐慌)

했지만  오히려 핵심만 보여드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다솜 = 저는 다큐멘터리도 장애

인과 관련된 주제로 제작했었고, 저

소득층 어린이 공부방에 가서 애니

메이션을 만들고 상영까지 하는 봉

사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

런 점을 교수님께서 긍정적으로 해

석해주신 것 같아요.

사회 = 앞으로의 계획과 진로를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류영표 = 저는 수학교사가 꿈이지만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서 수

학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싶

습니다. 또 골드바흐의 추측같은 증

명 안된 난제를 증명해보고 싶습니

다.

임수연 = 저는 프로덕션을 설립하

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프로듀서

로 활동하면서 컨텐츠 제작하는 경

험을 많이 쌓을 생각입니다.

이다솜 = 우리나라에 여성 영화감

독이 적은 만큼, 영화감독을 꿈꾸는 

여성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만한 여

성 영화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사회 = 세 분 모두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이 꿈꾸는 

소망을 이루길 바랍니다. 이번엔 입학

사정관께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입학

사정관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어려운 점

이나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경숙 = 전형에 대한 정보공유가 

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 

군이 말했다시피 지방학생은 정보

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하기 어렵고, 일선 고등

학교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열정

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학이나 학생, 학부

모, 학교가 공유하고 소통하는 통로

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사회 = 재능있는 학생들 중에서 특출

난 학생을 고르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습

니다. 입학사정관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십니까?

김경숙 = 동국대의 입학사정관제도

에 대해 얘기를 드리자면, 지원학과

와 학생의 잠재력이 얼마나 부합하

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사

실 탈락한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우

수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지원학과

와 학생의 잠재력이 일치하지 않아

서 과감하게 탈락시킨 경우도 있습

니다. 단순히 성장 가능성만 보는 것

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전공과 얼마

나 적합한 지 판단합니다.

사회 = 내년에 이 전형에 지원하게 될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모

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

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대입 때문에 

자기추천전형을 준비하기보다, 먼저 

‘나’에 대해 스스로 파악하는 게 중

요한 것 같습니다.

류영표 = ‘꿈을 가져라’라고 말해주

고 싶습니다. 꿈을 가져야 자신이 좋

아하는 분야에서 활발한 경력을 쌓

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입 때문에 

억지로 하게되면 대부분 탈락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수연 = 저도 현재 자신이 어떤 사

람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자기가 현재 하는 활동을 통

해 하고 싶은 일과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꿈을 더욱 명

확하게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다솜 =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의 적성을 빨리 찾아서 미리 준비한

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사회 =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

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좌담회를 마

치겠습니다.

     정리 = 이슬비 기자 beeya@dgu.edu

입학사정관제 자기추천전형 합격자 좌담회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꿈을 키워라”
성적이 아닌 꿈과 열정, 잠재력으로 본교 진학한 예비 동국인들 

좌담자
일시 : 2009년 12월 3일                           장소 : 동국미디어센터
참석자 : 류영표 (성원고 3, 수학과 합격, 국제수학자격증 2급 취득)
	 임수연 (�현대고 3, 광고홍보학과 합격, 여성힙합단체 ‘레이디! 액션’ 	

창단, UCC, CM송 제작)
	 이다솜 (�이대 병설 미디어고 3, 영화영상학과 합격, 제9회 대한민국

영상대전 아마추어 청소년부문 최우수상)
	 김경숙 (�본교 입학사정관)
사	 회 : 정웅재 (본사 편집장)

▲ 류영표(성원고 3) 군

▲ 좌담회에서 김경숙 입학사정관과 자기추천전형 합격 학생들이 서로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임수연(현대고 3) 양 ▲ 이다솜(이대 병설 미디어고 3) 양 ▲ 김경숙(본교 입학사정관)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2009년 11월 16일 ~ 2009년 11월 30일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100만등달기기금

강춘애(서울/교수, 10만원)  김범중(서울/직원, 1만
원)  김병호(서울/직원, 3만원)  김영재(경주/교수, 
3만원)  백경임(경주/교수, 10만원)  백상현(불교
신도, 2만원)  이상설(불교신도, 1만원)  황순일(서
울/교수, 5만원)

건학100주년발전기금

김계현(서울/직원, 10만원)  김도현(서울/교수, 5만
원)  김정호(서울/교수, 5만원)  박래호(서울/직원, 
1만원)  박초생(동문, 3만원)  삼정산업(주)(기업/
재단, 5만원)  서은숙(서울/교수, 5만원)  손인수
(서울/교수, 5만원)  이원덕(서울/교수, 5만원)  이
현정(불교신도, 5만원)  전병건(서울/직원, 5만원)  
정수완(서울/교수, 5만원)  조성혜(서울/교수, 5만
원)

단위기금

(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기업/재단, 100만
원)  (주)경주귀빈여행사(기업/재단, 5만원)  (주)
대우건설(기업/재단, 100만원)  (주)디에이그룹엔지
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기업/재단, 100만원)  (주)
순소프트코리아(일반/기타, 10만원)  (주)스텝건축
사사무소(기업/재단, 100만원)  (주)승진보험대리점
(동문, 3만원)  (주)양명환경디자인(기업/재단, 200
만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기업/재단, 100
만원)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기업/재단, 100
만원)  감포은정횟집(기업/재단, 5만원)  강태호(경
주/교수, 5만원)  건설유리(드림건설)(기업/재단, 5
만원)  게장순두부금성관(기업/재단, 10만원)  경
주꽃집(일반/기타, 5만원)  경주원룸(일반/기타, 10
만원)  경주한우셀프식육식당(동문, 5만원)  계경
목장(기업/재단, 10만원)  고순희(불교/기타, 5만
원)  국시집(기업/재단, 7만원)  권달영(동문, 1만
원)  권오극(일반/기타, 10만원)  귀하한정식(기업/
재단, 5만원)  금강원룸(일반/기타, 10만원)  김걸
(동문, 1만원)  김경호(경주/직원, 5만원)  김기호
(경주/교수, 1만원)  김동기(동문, 2만원)  김명숙
(동문, 1만원)  김문영(동문, 1만원)  김병욱(동문, 
2만원)  김보성(경주/교수, 1만원)  김복순(경주/
교수, 5만원)  김상겸(서울/교수, 5만원)  김성장
(동문, 2만원)  김수진(경주/교수, 1만원)  김순(경
주/교수, 1만원)  김순준(동문, 1만원)  김연정(학

부모, 2만원)  김영기(경주/직원, 5만원)  김영석
(일반/기타, 1만원)  김영성(경주/교수, 1만원)  김
영수(학부모, 10만원)  김영희(경주/교수, 2만원)  
김용배(학부모, 1만원)  김용태(서울/교수, 1만원)  
김응기(경주/교수, 84만원)  김인홍(경주/교수, 2만
원)  김재훈(동문, 1만원)  김재훈(동문, 1만원)  김
정헌(동문, 2만원)  김종형(동문, 5만원)  김풍환
(일반/기타, 10만원)  김혜성(학부생, 1만원)  김혜
순(경주/교수, 20만원)  김호창(경주/교수, 1만원)  
김홍섭(동문, 3만원)  노해식(학부모, 1만원)  다
모아통신(기업/재단, 5만원)  단감농원할매칼국수
(기업/재단, 10만원)  대양기획-정화인쇄소(기업/
재단, 15만원)  도솔마을(기업/재단, 5만원)  도영
현(불교신도, 1만원)  동남종합상사(기업/재단, 5만
원)  동부건설(주)(기업/재단, 50만원)  둥거리참
나무장작보쌈(일반/기타, 5만원)  류기형(경주/교
수, 1만원)  류인수(경주/직원, 6만원)  류홍우(불
교신도, 5000만원)  문희영(동문, 1만원)  박병국
(동문, 1만원)  박병찬(경주/교수, 1만원)  박승용
(동문, 1만원)  박승용(동문, 1만원)  박승윤(경주/
교수, 1만원)  박은주(동문, 1만원)  박임관(동문, 
2만원)  박재원(일반/기타, 1만원)  박정배(경주/
교수, 1만원)  박지영(대학원/기타, 1만원)  박지
원(학부생, 1만원)  박충건(일반/기타, 1만원)  반
도식당(학부모, 5만원)  배영환(일반/기타, 10만
원)  백리향(기업/재단, 10만원)  벽선원룸(일반/
기타, 10만원)  부성식당(기업/재단, 10만원)  삼
부토건(주)(기업/재단, 100만원)  삼성물산(주)(기
업/재단, 100만원)  삼성숯불갈비식당(학부모, 5
만원)  서라벌찰보리빵(기업/재단, 5만원)  서성광
(학부생, 2만원)  서윤길(서울/교수, 50만원)  석
장손두부집(기업/재단, 5만원)  설윤희(동문, 5000
원)  세종투어(기업/재단, 10만원)  세진꽃종합화
훼판매장(기업/재단, 10만원)  손동진(경주/교수, 5
만원)  손지숙(동문, 1만원)  신광택(경주/직원, 1
만원)  신도리코경주OA(기업/재단, 10만원)  신라
CC골프연습장(기업/재단, 10만원)  신혜경(경주/
교수, 1만원)  신흥광고아크릴(기업/재단, 10만원)  
심규박(경주/교수, 5만원)  아이맥스시스템(기업/재
단, 5만원)  아이빌안경원(일반/기타, 5만원)  양남
대구할인마트(동문, 5만원)  어림지해장국(기업/재
단, 5만원)  연미불(동문, 5만원)  영광도서(기업/
재단, 10만원)  영덕횟집(기업/재단, 10만원)  예명
광고기획(기업/재단, 10만원)  옛날집밥상(기업/재
단, 5만원)  오리와돼지농장(기업/재단, 5만원)  오

세찬(동문, 1만원)  오원옥(경주/교수, 2만원)  요
석궁(기업/재단, 5만원)  용강꽃나라(기업/재단, 5
만원)  용담매운탕(기업/재단, 5만원)  우범한식(기
업/재단, 5만원)  우성열(일반/기타, 1만원)  우정
일식(기업/재단, 5만원)  원풍식당(기업/재단, 20
만원)  월강(기업/재단, 10만원)  유재중(동문, 20
만원)  육부촌(기업/재단, 10만원)  윤광수(일반/기
타, 1만원)  윤광태(경주/직원, 2만원)  윤종원(동
문, 20만원)  윤해숙(동문, 1만원)  윤희수(동문, 2
만원)  이가아구촌(기업/재단, 10만원)  이경선(대
학원/교육, 10만원)  이관(경주/교수, 1만원)  이동
욱(경주/교수, 1만원)  이득원(동문, 5만원)  이락
우(동문, 1만원)  이미애(경주/교수, 2만원)  이보
미(동문, 10만원)  이성주(학부생, 1만원)  이수동
(일반/기타, 1만원)  이승철(동문, 1만원)  이영경
(경주/교수, 5만원)  이영실(경주/교수, 1만원)  이
영현(경주/교수, 5만원)  이원석(동문, 1만원)  이
윤호(서울/교수, 5만원)  이은주(일반/기타, 3만
원)  이재양(동문, 100만원)  이정민(동문, 10만원)  
이종임(경주/교수, 1만원)  이중현(경주/교수, 1만
원)  이펙스모아사무용가구(기업/재단, 10만원)  이
효철(일반/기타, 1만원)  인덕왕족발(일반/기타, 5
만원)  임도균(동문, 1만원)  임태평(경주/교수, 50
만원)  장마루(기업/재단, 10만원)  장세철(기업/재
단, 10만원)  장원숯불가든(기업/재단, 5만원)  장
현수(동문, 3만원)  전병옥(동문, 10만원)  정경란
(일반/기타, 1만원)  정관장홍삼성건점(기업/재단, 
5만원)  정동현(서울/직원, 3만원)  정만영(학부모, 
1만원)  정용수(동문, 1만원)  정호근(경주/교수, 1
만원)  정화송이순두부(기업/재단, 10만원)  정휘수
(경주/교수, 1만원)  조정호(동문, 2만원)  진병길
(동문, 2만원)  진흥기업(주)(기업/재단, 100만원)  
철마관광(기업/재단, 5만원)  초원삼계탕(기업/재
단, 10만원)  최덕례(동문, 1만원)  최성훈(동문, 3
만원)  최영진(일반/기타, 5만원)  최정보(학부모, 
10만원)  최진수(경주/교수, 1만원)  최진식(경주병
원/직원, 10만원)  최진용(동문, 1만원)  최희규(동
문, 2만원)  충효상회(기업/재단, 5만원)  치키치키
(동문, 5만원)  코모도호텔경주(기업/재단, 100만
원)  퍼시스울산전시장(기업/재단, 10만원)  풍년
새싹전주비빔밥(동문, 5만원)  하동엽(경주/교수, 1
만원)  한광숯불구이(일반/기타, 5만원)  한영란(경
주/교수, 2만원)  한재승(동문, 1만원)  한줄기손
칼국수(기업/재단, 5만원)  한창용(기업/재단, 1만
원)  해암회식당(기업/재단, 10만원)  향전(일반/기
타, 5만원)  허상현(경주/교수, 5만원)  헬스엔헬스
(기업/재단, 5만원)  현대드림투어(기업/재단, 10만
원)  현대자동차성건점(기업/재단, 5만원)  홍광표
(경주/교수, 5만원)  홍성철(동문, 200만원)  홍아
김밥(일반/기타, 10만원)  홍창은(동문, 2만원)  화
산숯불(기업/재단, 10만원)  황지영(경주/교수, 1만
원)  휴먼뱅크(주)(일반/기타, 5만원)  SK석장주유
소(기업/재단, 5만원)

만원의 행복 기금

강병헌(불교신도, 1만원)  강선식(일반/기타, 1만
원)  강태진(동문, 1만원)  강형철(대학원/불교, 1

만원)  고흥수도암(사찰, 1만원)  공만식(동문, 2만
원)  곽주영(서울/직원, 1만원)  김동구(대학원/불
교, 1만원)  김동욱(동문, 1만원)  김미경(불교신도, 
1만원)  김미숙(서울/교수, 2만원)  김상애(서울/직
원, 2만원)  김수현(동문, 2만원)  김유정(학부생, 1
만원)  김재민(대학원/불교, 1만원)  김후곤(동문, 
1만원)  남순연(불교신도, 1만원)  박군서(서울/직
원, 2만원)  박금표(서울/교수, 1만원)  박기현(일
반/기타, 1만원)  박미진(동문, 1만원)  박일례(불
교신도, 1만원)  박재희(불교신도, 1만원)  백성열
(일반/기타, 1만원)  변순미(서울/교수, 2만원)  신
상윤(일반/기타, 1만원)  양경인(동문, 1만원)  양
석호(동문, 3만원)  양수희(일반/기타, 1만원)  양
정모(동문, 1만원)  여영주(불교신도, 1만원)  우철
희(동문, 3만원)  위희정(서울/직원, 1만원)  윤문
영(서울/교수, 2만원)  윤성필(일반/기타, 1만원)  
윤용일(동문, 1만원)  윤종목(동문, 1만원)  이권학
(서울/직원, 2만원)  이문영(동문, 1만원)  이상훈
(동문, 1만원)  이성만(일반/기타, 1만원)  이재우
(서울/직원, 2만원)  이지현(불교신도, 1만원)  이
헌호(동문, 1만원)  장기복(서울/직원, 1만원)  조
화숙(일반/기타, 1만원)  최봉림(동문, 1만원)  최
원철(동문, 1만원)  하선숙(불교신도, 2만원)  하한
기(동문, 1만원)  황정일(서울/교수, 2만원)

발전기금

(주)심팩이엔지(기업/재단, 2억)  김영일(불교신도, 
4만원)  김호성(서울/교수, 3만원)  나득영(경주/교
수, 5만원)  남경우(일반/기타, 10만원)  박광호(서
울/직원, 5만원)  박정극(서울/교수, 10만원)  박
종배(서울/교수, 5만원)  변승재(서울/직원, 2만원)  
송진원(동문, 1만원)  신병수(서울/직원, 3만원)  
신하균(서울/직원, 3만원)  안우섭(경주/교수, 30만
원)  이면규(동문, 50만원)  이수경(경주/교수, 5만
원)  전무준(동문, 200만원)  정재형(서울/교수, 10
만원)  정필현(경주/교수, 5만원)  정혜련(스님, 1
만원)  황수로(기업/재단, 2000만원)

의료원(일산)

박정숙(불교신도, 10만원)

일산불교병원발전기금

김도균(경주/교수, 5만원)  김운자(불교신도, 5만
원)  김종필(경주/교수, 5만원)  노미숙(불교신도, 
1만원)  박대용(동문, 1만원)  성낙진(경주/교수, 5
만원)  유광옥(불교신도, 20만원)  윤영해(경주/교
수, 5만원)  이규욱(의료원/직원, 1만원)  이만(경
주/교수, 1만5000원)  일현스님(스님, 10만원)  임
선화(불교신도, 5000원)  제수호(동문, 5만원)  철
은스님(동문, 4만원)  홍순아(불교신도, 1만원)  홍
지수(불교신도, 1만원)

장학기금

(재)대한불교진흥원(불교/기타, 1억원)  (주)동부전

력(기업/재단, 1만원) (주)케이씨(기업/재단, 2000
만원)  강경숙(불교신도, 1만원)  강경자(불교/기
타, 1만원)  강길주(일반/기타, 10만원)  강두찬(동
문, 1만원)  강미아(불교신도, 10만원)  강병흠(불
교/기타, 5만원)  강선희(동문, 3만원)  강수연(일
반/기타, 1만원)  강정문(불교/기타, 2만원)  강정
숙(불교신도, 1만원)  강정자(불교신도, 2만원)  강
정희(불교/기타, 1만원)  고권녀(강기영)(동문, 2
만원)  고영희(동문, 5만원)  고완식(동문, 3만원)  
고철오(동문, 20만원)  고학배(동문, 1만원)  곽
행자(일반/기타, 1만원)  구광모(동문, 3만원)  구
형근(불교/기타, 1만원)  권금주(불교신도, 2만원)  
권원대(동문, 2만원)  권정의(동문, 5만원)  권종
진(동문, 1만원)  권혁군(불교신도, 3만원)  권혁문
(불교/기타, 1만원)  기순심(일반/기타, 1만원)  기
영희(일반/기타, 1만원)  김갑기(서울/교수, 4만
원)  김경남(동문, 2만2500원)  김경표(경주/직원, 
5만원)  김규헌(경주/직원, 1만원)  김규환(서울/직
원, 3만원)  김기수(불교/기타, 2만원)  김기수(일
반/기타, 1만원)  김기정(대학원/행정, 5만원)  김
기흥(경주/직원, 1만원)  김길자(동문, 2만원)  김
대성(동문, 2만원)  김덕희(동문, 1만원)  김도연
(불교/기타, 1만원)  김동영(일반/기타, 1만원)  김
동협(경주/교수, 10만원)  김명숙(일반/기타, 2만
원)  김명실(동문, 5만원)  김명우(일반/기타, 5만
원)  김명질(불교/기타, 1만원)  김무봉(서울/교수, 
7만원)  김미경(서울/직원, 2만원)  김민희(학부생, 
20만원)  김범수(동문, 20만원)  김병진(동문, 20
만원)  김병창(동문, 2만원)  김부돌(불교/기타, 3
만원)  김상유(서울/직원, 2만원)  김상일(서울/교
수, 2만원)  김성규(경주/직원, 1만원)  김성순(일
반/기타, 1만원)  김성중(서울/교수, 5만원)  김순
영(서울/교수, 10만원)  김애주(서울/교수, 10만
원)  김여진(동문, 1만원)  김연숙(불교신도, 2만
원)  김연희(동문, 50만원)  김연희(일반/기타, 1
만원)  김영국(경주/교수, 1만원)  김영민(서울/교
수, 5만원)  김영수(경주/직원, 5만원)  김영수(동
문, 1만원)  김영순(서울/교수, 30만원)  김영진(서
울/직원, 3만원)  김영호(동문, 2만원)  김영호(동
문, 300만원)  김영희(경주/교수, 2만원)  김옥금
(불교/기타, 1만원)  김옥녀(일반/기타, 1만원)  김
옥순(일반/기타, 1만원)  김용현(동문, 20만원)  김
은향(일반/기타, 5만원)  김은희(경주/직원, 2만
원)  김응조(스님, 10만원)  김의창(경주/교수, 10
만원)  김인구(일반/기타, 2만원)  김인홍(경주/
교수, 2만원)  김장화(학부모, 5만원)  김재환(동
문, 10만원)  김정연(서울/직원, 3만원)  김정연(스
님, 5만원)  김정자(불교신도, 1만원)  김정자(불교
신도, 1만원)  김정희(불교신도, 1만원)  김종규(경
주/직원, 10만원)  김종오(불교/기타, 2만원)  김종
원(학부생, 5000원)  김종윤(서울/직원, 6만원)  김
주원(불교/기타, 1만원)  김주호(동문, 2만원)  김
주호(동문, 1만원)  김지나(동문, 5000원)  김진환
(서울/직원, 5만원)  김철용(경주/직원, 2만원)  김
춘식(서울/교수, 2만원)  김태규(일반/기타, 1만원)  
김태성(동문, 1만원)  김학원(서울/직원, 3만원)  
김한(서울/교수, 5만원)  김한승(불교/기타, 1만
원)  김해동(불교/기타, 2만원)  김현우(불교/기타, 

1만원)  김현자(일반/기타, 1만원)  김현호(동문, 5
만원)  김형목(동문, 3만원)  김형욱(경주/직원, 1
만원)  김혜경(불교신도, 2만원)  김홍아(일반/기
타, 1만원)  김희배(동문, 3만원)  남원식(경주/직
원, 1만원)  남진스님(불교/기타, 10만원)  노동영
(경주/직원, 1만원)  노헌균(서울/교수, 5만원)  도
서출판풍경소리(기업/재단, 5만원)  도안스님(스님, 
2만원)  도원철강(주)(기업/재단, 10만원)  동경금
속(주)(기업/재단, 30만원)  동국할머니집(일반/기
타, 5만원)  류변성(서울/직원, 5만원)  무애스님
(스님, 1만원)  무이스님(동문, 5만원)  문선아(일
반/기타, 2만원)  문영옥(불교신도, 1만원)  문지훈
(불교/기타, 2만원)  문진성(경주/직원, 1만원)  문
희경(일반/기타, 1만원)  문희정(일반/기타, 1만원)  
민병기(동문, 1만원)  민은기(불교신도, 2만원)  민
준석(경주/직원, 3만원)  민창식(서울/교수, 5만원)  
박갑선(일반/기타, 2만원)  박경임(일반/기타, 1만
원)  박광현(서울/교수, 2만원)  박기린(경주/직원, 
1만원)  박대식(일반/기타, 1만원)  박득현(경주/
직원, 3만원)  박만규(서울/직원, 30만원)  박만성
(동문, 3만원)  박명관(서울/교수, 5만원)  박민서
(동문, 3만원)  박사빈(동문, 5만원)  박상관(서울/
직원, 8만원)  박상철(대학원/일반, 1만원)  박서진
(서울/직원, 3만원)  박선옥(불교/기타, 1만원)  박
성필(동문, 1만원)  박승준(동문, 1만원)  박옥희(일
반/기타, 1만원)  박윤희(서울/교수, 5만원)  박은
철(동문, 5만원)  박인경(일반/기타, 1만원)  박재
준(동문, 3만원)  박정옥(동문, 5만원)  박정효(불
교/기타, 1만원)  박종심(불교/기타, 2만원)  박종
우(일반/기타, 1만원)  박종훈(서울/교수, 10만원)  
박종휘(경주/직원, 1만원)  박종희(경주/교수, 5만
원)  박주연(동문, 1만원)  박지연(대학원/일반, 1
만원)  박지영(동문, 2만원)  박지현(일반/기타, 5
만원)  박진수(동문, 3만원)  박진호(일반/기타, 2
만원)  박춘재(동문, 2만원)  박해구(경주/직원, 10
만원)  박혁상(서울/직원, 2만원)  박형재(동문, 1
만원)  방중혁(서울/직원, 3만원)  배성원(일반/기
타, 1만원)  백경선(서울/직원, 5만원)  백락관(경
주/직원, 1만원)  백봉명(불교신도, 1만원)  백승우
(동문, 2만원)  백정안(동문, 20만원)  법상스님(불
교신도, 5만원)  법안스님(불교/기타, 10만원)  법
의스님(스님, 10만원)  변민우(서울/직원, 3만원)  
변영걸(일반/기타, 1만원)  불교문화대학원총학생
회(동문, 1000만원)  사회문화교육원원화예술단(동
문, 200만원)  사희숙(일반/기타, 1만원)  생활협동
조합(기업/재단, 211만2000원)  서오희(동문, 1만
원)   서은숙(서울/교수, 10만원)  서재덕(동문, 2
만원)  서정윤(동문, 1만원)  서혜원(불교/기타, 5
만원)  석광열(경주/직원, 5만원)  선빈스님(스님, 
3만원)  선승규(일반/기타, 1만원)  선영숙(동문, 
20만원)  선우진(동문, 3만원)  선호스님(스님, 2
만원)  성낙주(동문, 2만원)  성본스님(경주/교수, 
20만원)  손세호(경주/직원, 3만원)  손현주(동문, 
100만원) 손희주(동문, 5만원)  송관수(동문, 20만
원)  승헌스님(대학원/불교, 5만원)  승헌스님(스
님, 5만원)  신경애(일반/기타, 1만원)  신기훈(서
울/직원, 5만원)  신성식(동문, 5만원)  신영애(일
반/기타, 3만원)                   ▶ 5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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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

리’ 

이는 종소리라는 청각적 감각과 

푸른색이라는 시각적 감각을 복합

적으로 표현한 공감각성(共感覺性)

을 가장 잘 나타낸 시 구절이다. 이

렇듯 2가지 이상의 감각을 복합적으

로 표현하는 공감각성은 문학에서

만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등장과 함께 공감각

은 ‘멀티미디어음악’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시각과 청각을 모두 만족시킬 멀

티미디어 음악의 진수(眞髓)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학내에서도 마련됐

다. 바로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11월 

25일 열린 ‘보는 소리 듣는 영상’ 공

연이 그것.  ‘보는 소리 듣는 영상’은  

멀티미디어 음악만이 갖는 미학(美

學)을 선보이는 좋은 기회였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보는 소리 

듣는 영상’은 우리대학 멀티미디어

학과 김준 교수가 연출하고 영상대

학원 멀티미디어학과 컴퓨터음악전

공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참여했

다. 김준 교수는 “다른 미디어와의 

실시간 결합을 통해 새로운 멀티미

디어 콘텐츠 생산에 중점을 두었다”

며 “관람객들이 작가와 소통(疏通)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

다. 멀티미디어 음악이란 소리를 중

심으로 무용, 액팅, 랩등의 요소가 

가미(加味)되며 이를 영상화(映像

化)해 소리의 예술적 영감의 표현을 

극대화한 복합적 음악 예술 장르다.  

‘보는 소리 듣는 영상’은 총 7개의 

공연으로 구성(構成)됐다.  첼로, 기

타 등의 연주와 함께 무용수의 퍼포

먼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독특한 형

식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 공연 외에도 관객들의 참

여에 의해 완성되는 설치미술작품도 

전시 돼, 관객들의 오감(五感)을 자

극했다.

‘보는 소리 듣는 영상’ 공연 중 단

연 돋보였던 작품으로는 ‘WATER 

WAVE’를 꼽을 수 있다. ‘WATER 

WAVE’는 물결은 스스로 파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됐

으며, 인간의 마음을 수조(水槽)로 

표현했다. 무용수는 기타 소리의 파

장을 표현하는 레이져 빛이 투영(投

影)된 수조 속에 들어가 내면의 갈

등을 온 몸으로 표현해 동적인 아름

다움을 선보였다.

한편 ‘CATCH THE SOUND’는 

‘WATER WAVE’ 못지않게 관객

들의 사랑을 받은 공연작품이다. 감

미로운 색소폰 소리의 파동을 빛과 

선으로 전환시켜 만든 화면을 배경

으로 화려한 비보잉 댄스가 펼쳐진 

이 공연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

다. 비보잉 댄서가 레이져 빛을 움켜

잡는 그 순간을 컴퓨터가 캐치해 즉

각 소리로 표현(表現)됐으며, 반응

된 소리는 영상화되어 화면으로 보

여졌다. 

‘보는 소리 듣는 영상’에서는 시

각, 청각뿐만 아니라 촉각까지도 자

극하는 멀티미디어 설치작품이 전

시 돼, 다양한 실험정신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장(場)으로 평가 

받았다.  이번 공연을 관람한 홍수

아(불교미술1)양은 “직접 참여하며 

작품을 느낄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우리에게 과학

과 음악, 영상의 융합이 어우러진 멀

티미디어 음악의 매력을 일깨워 줬

다. 

백선아 기자 amy@dgu.edu

석굴암의 백년 역사를 담은 사진

을 보여주는 ‘석굴암 백년의 빛’ 사

진전이 내년 1월 31일까지 서울 견지

동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사진전은 석굴암 최초의 사

진 촬영 100주년과 한국박물관 개

관 100주년을 기념해 우리대학 출판

사업팀과 조계종이 공동으로 기획

했다. 이번 전시회는 1909년 조선통

감부 소네 부통감이 찍은 사진부터, 

관야정의 촬영사진, 성균관대와 서

울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등 석굴암의 변화상을 한 눈에 보여

준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특히 석굴

암의 원형과 관련해 논란이 되어온 

홍예석(虹霓石)의 근거가 되는 쌍주

석의 요철홈이 찍힌 사진과 목조전

실의 근거가 된 수많은 기와사진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우리대학 국문과

를 졸업한 성낙주 동문이 수십년간 

모아온 자료를 기반으로 기획됐으

며 석굴암의 원형을 구체적 사진을 

통해 조명해 본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

일 열린 개관식에는 우리대학 오영

교 총장을 비롯,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학계와 문화계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 관련기사 9면    

             오세진 기자 viva5@dgu.edu

석굴암, 수난의 1백년 역사 담은 사진 한자리에 
조계종ㆍ우리대학 공동 주최, ‘석굴암 백년의 빛 전시회’ 내년 1월말까지

“음악과 첨단예술이 빚어낸 선율(旋律)”
멀티미디어 학과 주최 ‘보는 소리 듣는 영상’이해랑 극장서 열려

2003년 초겨울, 필자가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유

학을 하던 시절 미국 여학생에게 겨울에 볼만한 공연을 추천(推薦)해

달라고 하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뉴욕시티발레단(New York City Ballet)의 ‘호

두까기 인형’을 권하였다. 

그녀는 이미 3번을 보았으며, 아동기,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함께, 

성년이 되어서는 남자친구와 관람(觀覽)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

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 총 4번이 될 거

라고 덧붙였다. 

발레는 그녀가 강력 추천한 만

큼 환상적이었으며 재미있었다.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

동안 보았던 수많은 가족 공연 중 

단연 손꼽을 만한 것이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해의 겨

울에 국내 발레단들이 ‘호두까기 

인형’을 공연하는지를 살펴보다

가 깜짝 놀랐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3대 발

레단체는 매년 겨울 시즌에 무대

화(舞臺化) 하였고, 심지어 외국

초청 발레단까지 합세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연극과 뮤지컬만을 기획

하고 선호(選好)한다지만 공연의 

한 장르인 발레에 대해서 너무 무

관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해 겨울 필자는 유니버설발

레단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서 공연한 것을 보았다. 비록 무대세트나 의상 등의 규모나 화려함은 

뉴욕에서 보았던 것보다는 못했지만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서울발레시어터의 예술감독 제임스 전 씨는 “12월의 호두까기 인

형이란 성탄절의 산타클로스처럼 당연한 전통”이라고 하였다. 

그의 말처럼 2009년 12월에만 5개의 발레단이 전국적으로 ‘호두까

기 인형’의 관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국립 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 서울 발레시어터, 러시아 노보시비

르스크 발레단, 벨로루시 발레단 5개 예술단의 버전은 각기 다르며 

이중 필자는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을 추천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유니버설발레단의 공연은 러시아 키로프발레

단의 버전으로 선보이며 아기자기한 무대와 안무(按舞)가 특징이다.

추천사유로는 ‘50kg 분량의 흰 눈’ 때문이다. 꿈속에서 공주로 변

한 클라라와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 인형이 눈의 나라로 떠나는 1막의 

마지막 장면에서, 허공에서 내리는 하얀 눈과 흰 의상을 입은 발레리

나 26명의 ‘눈꽃송이 군무’가 장관(壯觀)을 이루기 때문이다. 

7분 가까이 내리는 눈은 가로 2cm, 세로 2cm 크기로 분량이 50kg 정

도가 된다. 호두까기 인형 병정들과 쥐 마왕의 쥐들이 전투를 벌이는 장

면 등 전체적으로도 볼거리가 풍부하지만, 이 장면만큼은 독자 여러분

을 ‘환상적’이라는 단어가 형상화(形象化)되었다고 느끼게 할 것이다.

<영상대학원 공연예술학과 교수>

정달영 교수의 공연 100배 즐기기

발레 <호두까기 인형>

▲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 유니버설 아

트센터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 �VIP석 100,000원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40,000원 B

석 10,000원

▲ 첼로와 영상, 액팅이 어우러진 퍼포먼스 ‘TO FORGIVE AND REGRET’의 모습.

▶ 4면에서 계속

장학기금

신용국(일반/기타, 2만원)  신용재(동문, 3만원)  
신준성(일반/기타, 3만원)  신지형(서울/직원, 2만
원)  신창균(불교/기타, 2만원)  심건식(일반/기타, 
1만원)  심익섭(서울/교수, 3만원)  안민기(동문, 1
만원)  안석태(불교/기타, 5만원)  안선신(서울/교
수, 10만원)  안양규(경주/교수, 5만원)  안채영(동
문, 1만원)  안현정(동문, 1만원)  양명숙(불교/기
타, 2만원)  양선경(동문, 5000원)  양성웅(서울/
직원, 3만원)  엄기환(서울/교수, 100만원)  예영자
(불교신도, 1만원)  오경랑(일반/기타, 2만원)  오
원석(동문, 2만원)  오원옥(경주/교수, 2만원)  오
정길(일반/기타, 1만원)  왕선자(불교/기타, 3만
원)  우범한식(김미하)(일반/기타, 1만원)  우범
한식(김필하)(일반/기타, 1만원) 우철희(동문, 2만
원)  유광호(서울/직원, 3만원)  유시규(서울/교수, 
5만원)  유영혜(불교/기타, 2만원)  유임하(동문, 2
만원)  유정숙(동문, 1만원)  유진(서울/직원, 3만
원)  유한림(서울/직원, 3만원)  유흔우(서울/교수, 
5만원)  윤광태(경주/직원, 1만원)  윤금숙(일반/기
타, 2만원)  윤동규(서울/직원, 5만원)  윤옥송(불
교신도, 2만원)  윤원석(서울/직원, 4만원)  윤재
웅(서울/교수, 3만원)  윤종환(동문, 1만원)  윤진
아(경주/직원, 1만원)  윤탁(일반/기타, 2만원)  윤
해운(동문, 2만원)  이강석(경주/직원, 10만원)  이
경(동문, 3만원)  이경남(불교/기타, 5만원)  이경
지(동문, 5000원)  이권학(서울/직원, 5만원)  이
근학(불교신도, 2만원)  이낙영(동문, 1만원)  이
남희(일반/기타, 1만원)  이대석(기업/재단, 20만
원)  이득순(동문, 33만원)  이만희(서울/교수, 2
만원)  이명복(경주/교수, 1만원)  이미숙(불교/기
타, 1만원)  이미애(경주/교수, 2만원)  이미욱(일
반/기타, 1만원)  이병제(대학원/불교, 3만원)  이
보현(일반/기타, 1만원)  이상기(경주/직원, 10만
원)  이상득(경주/직원, 2만원)  이상미(불교/기타, 
1만원)  이상병(경주/직원, 5만원)  이상윤(경주/직
원, 1만원)  이상익(동문, 1만원)  이상진(동문, 3만
원)  이상진(불교/기타, 1만원)  이상철(일반/기타, 
5000원)  이석순(불교/기타, 2만원)  이선진(동문, 
2만원)  이성민(일반/기타, 1만원)  이성연(동문, 2
만원)  이성엽(동문, 10만원)  이수창(불교/기타, 1
만원)  이순옥(일반/기타, 2만원)  이승규(동문, 1
만원)  이승남(서울/교수, 2만원)  이승주(일반/기
타, 2만원)  이승진(동문, 2만5000원)  이시연(일
반/기타, 2만원)  이영섭(서울/교수, 3만원)  이
영심(불교/기타, 1만원)  이영채(불교신도, 5만원)  
이옥순(일반/기타, 1만원)  이옥연(일반/기타, 1만
원)  이용수(경주/직원, 1만원)  이원용(동문, 1만
원)  이원재(경주/직원, 2만원)  이유기(서울/교수, 
2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재동(일반/기
타, 5000원)  이재명(일반/기타, 3만원)  이재일(일
반/기타, 1만원)  이정애(불교/기타, 5000원)  이정
훈(동문, 1만원)  이종대(서울/교수, 2만원)  이종
훈(학부생, 20만원)  이주성(서울/교수, 3만원)  이

중권(서울/교수, 10만원)  이중화(동문, 1만원)  이
지은(불교/기타, 2만원)  이진균(일반/기타, 1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이창학(서울/직원, 3만원)  
이춘자(일반/기타, 1만원)  이태형(일반/기타, 2만
원)  이태희(불교/기타, 3만원)  이현규(불교신도, 
2만원)  이현욱(일반/기타, 1만원)  이효선(동문, 2
만원)  인성스님(스님, 3만원)  일연스님(스님, 3만
원)  임각균(동문, 3만원)  임계성(동문, 1만원)  임
금희(불교/기타, 1만원)  임명수(경주/직원, 1만원)  
임명호(일반/기타, 1만원)  임숙이(불교신도, 2만
원)  임억만(불교신도, 1만원)  임정금(불교신도, 2
만원)  임정임(일반/기타, 2만원)  임종민(경주/직
원, 1만원)  임종빈(동문, 2만원)  임지한(서울/직
원, 2만원)  임태순(불교/기타, 1만원)  임한호(동
문, 20만원)  장봉헌(동문, 3만원)  장세이(동문, 1
만원)  장수영(학부생, 20만원)  장시기(서울/교
수, 5만원)  장영우(서울/교수, 2만원)  장원철(동
문, 3만원)  장원희(서울/교수, 5만원)  전길자(불
교/기타, 1만원)  전표원(일반/기타, 5000원)  정경
섭(서울/직원, 5만원)  정대진(동문, 200만원)  정
도진(대학원/기타, 2만원)  정병경(서울/직원, 3만
원)  정병조(서울/교수, 10만원)  정성진(동문, 1만
원)  정영인(동문, 20만원)  정우영(서울/교수, 2만
원)  정월임(불교/기타, 2만원)  정윤재(동문, 3만
원)  정필서(동문, 20만원)  정해광(동문, 20만원)  
정향란(경주/직원, 5만원)  정현스님(동문, 5만원)  
정형숙(일반/기타, 1만원)  정환국(서울/교수, 2만
원)  조광래(일반/기타, 1만원)  조동식(일반/기타, 
2만원)  조복현(동문, 3만원)  조순복(불교/기타, 3
만원)  조순식(서울/직원, 3만원)  조용수(일반/기
타, 2만원)  조원상(동문, 1만원)  조윤희(일반/기
타, 1만원)  조은경(일반/기타, 1만원)  조은제(일
반/기타, 2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인
숙(불교신도, 5만원)  조진열(동문, 3만원)  조한제
(일반/기타, 1만원)  조현옥(불교/기타, 1만원)  조
현하(동문, 5000원)  조훈영(서울/교수, 3만원)  주
경식(불교/기타, 2만원)  지경숙(불교/기타, 2만원)  
지현스님(스님, 10만원)  진선국(불교/기타, 2만원)  
차교성(경주/직원, 5만원)  차홍기(동문, 2만원)  
채명식(동문, 2만원)  채민자(일반/기타, 1만원)  
철은스님(동문, 5만원)  최경숙(일반/기타, 3만원)  
최광순(일반/기타, 2만원)  최금순(불교신도, 5만
원)  최기만(불교/기타, 5만원)  최낙복(동문, 3만
원)  최미경(일반/기타, 1만원)  최부식(동문, 1만
원)  최상곤(동문, 10만원)  최수진(동문, 5000원)  
최수호(경주/직원, 3만원)  최순호(기업/재단, 10만
원)  최용환(불교/기타, 1만원)  최우석(서울/직원, 
3만원)  최윤정(동문, 10만원)  최인숙(서울/교수, 
5만원)  최정숙(서울/직원, 5만원)  최정훈(경주/
직원, 16만원)  최종례(일반/기타, 1만원)  최준혁
(서울/직원, 2만원)  최진하(일반/기타, 2만원)  최
진현(동문, 5만원)  최태선(일반/기타, 1만원)  최
해철(불교/기타, 2만원)  탁상민(서울/직원, 3만원)  
하기복(동문, 1만원)  하성(경주/교수, 2만원)  하
창호(동문, 1만원)  한경념(불교/기타, 3만원)  한
경미(일반/기타, 3만원)  한경윤(불교/기타, 1만원)  
한기태(일반/기타, 5000원)  한만수(서울/교수, 2
만원)  한순옥(일반/기타, 3만원)  한영란(경주/교
수, 2만원)  한원영(불교/기타, 1만원)  한인만(동

문, 1만원)  한종수(불교/기타, 1만원)  한주식(일
반/기타, 2만원)  한형인(동문, 2만원)  허남결(서
울/교수, 10만원)  허진석(동문, 20만원)  현담스
님(스님, 2만원)  현창희(동문, 50만원)  형재희(동
문, 5만원)  혜공스님(불교신도, 1만원)  혜현스님
(스님, 5만원)  홍봉철(일반/기타, 2만원)  홍선기
(동문, 5만원)  홍성우(동문, 1만원)  홍성조(서울/
교수, 3만원)  홍성조(동문, 1만원)  홍승현(서울/
교수, 5만원)  홍인선(불교신도, 2만원)  황경환(기
업/재단, 10만원)  황민수(동문, 1만원)  황병걸(서
울/직원, 5만원)  황옥자(경주/교수, 20만원)  황인
석(서울/교수, 240만원)  황진웅(동문, 1만원)  황
창근(경주/교수, 30만원)  황훈성(서울/교수, 5만
원)

특정목적기금

(주)대우종합해사(기업/재단, 1만원)  (주)로즈버드
(기업/재단, 10만원)  공석돈(동문, 200만원)  공
제학(동문, 3만원)  곽문수(동문, 1만원)  곽희경
(경주병원/직원, 3000원)  교재실(일반/기타, 5만
원)  구본덕(스님, 3000원)  구순점(경주병원/직원, 
3000원)  구태희(경주병원/직원, 5000원)  권동호
(동문, 1만원)  권보드래(서울/교수, 5만원)  권삼
숙(경주병원/직원, 3000원)  권영섭(경주/직원, 2
만원)  권오윤(경주/교수, 1만원)  권용재(일반/기
타, 3000원)  권일진(경주병원/직원, 3000원)  권
혁배(경주/직원, 2만원)  권희재(일반/기타, 3000
원)  김가희(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경민(동
문, 5만원)  김경은(일반/기타, 3000원)  김경환(일
반/기타, 5000원)  김계현(서울/직원, 2만원)  김
귀연(일반/기타, 3000원)  김귀향(동문, 5000원)  
김규헌(경주/직원, 1만원)  김근묵(경주/직원, 5만
원)  김기흥(경주/직원, 1만원)  김덕기(경주병원/
직원, 1만원)  김덕자(동문, 4만원)  김동현(경주병
원/직원, 5000원)  김명숙(일반/기타, 5000원)  김
명희(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문식(일반/기타, 
20만원)  김문식(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미경
(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미숙(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미영(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미영
(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민진(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방희(경주병원/직원, 5000원)  김복순
(경주/교수, 10만원)  김봉임(경주병원/직원, 3000
원)  김상규(경주병원/직원, 1만원)  김상유(서울/
직원, 3만원)  김상필(경주병원/직원, 2만원)  김선
희(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선희(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성권(경주병원/직원, 1만원)  김성규
(경주/직원, 2만원)  김성애(경주병원/직원, 3000
원)  김수동(경주/교수, 10만원)  김수정(경주병원/
직원, 3000원)  김수희(의료원/직원, 3000원)  김
순희(불교신도, 5000원)  김영미(불교신도, 3000
원)  김영복(경주병원/직원, 1만원)  김영은(경주병
원/직원, 3000원)  김옥희(일반/기타, 5000원)  김
용희(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유나(일반/기타, 
5000원)  김유영(경주병원/직원, 1만원)  김은정
(의료원/직원, 3000원)  김이랑(경주병원/직원, 3
만원)  김재문(경주/교수, 16만원)  김재홍(일반/기

타, 1만원)  김재홍(일반/기타, 1만원)  김재홍(일
반/기타, 3000원)  김정미(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정미(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정배(경주병원/
직원, 5000원)  김정연(스님, 1만원)  김정임(경주
병원/직원, 5000원)  김종숙(경주병원/직원, 1만원)  
김주희(경주병원/직원, 1만원)  김지현(경주병원/
직원, 3000원)  김진철(경주/직원, 3만원)  김창렬
(경주병원/직원, 1만원)  김채환(서울/직원, 10만
원)  김태규(경주병원/직원, 5000원)  김태숙(경주
병원/직원, 5000원)  김필자(경주병원/직원, 5000
원)  김현정(경주병원/직원, 5000원)  김형국(동
문, 1만원)  김형수(경주병원/직원, 6000원)  김형
욱(경주/직원, 1만원)  김형준(불교신도, 3000원)  
김혜숙(경주병원/직원, 5000원)  김혜정(동문, 3만
원)  김혜중(서울/교수, 10만원)  김혜진(경주병원/
직원, 3000원)  김희수(동문, 2만원)  나의영(동문, 
1만원)  남원식(경주/직원, 1만원)  남유화(경주병
원/직원, 5000원)  남은주(경주병원/직원, 3000원)  
남정례(일반/기타, 10만원)  노동영(경주/직원, 2만
원)  도수영(경주병원/직원, 3000원)  도은미(경주
병원/직원, 2000원)  동구회(ROTC9기)(동문, 30
만원)  동국대경주캠퍼스재직동문회(동문, 200만
원)  동국대구내사진관(기업/재단, 5만원)  롤앤롤
(기업/재단, 5만원)  무운(스님, 1만원)  문진성(경
주/직원, 1만원)  박갑식(대학원/행정, 1만원)  박
경숙(동문, 1만원)  박경연(경주병원/직원, 3000원)  
박권호(동문, 1만원)  박금숙(일반/기타, 50만원)  
박기린(경주/직원, 1만원)  박미경(동문, 1만원)  
박미형(경주병원/직원, 5000원)  박상범(경주/교수, 
3만원)  박상익(경주/직원, 2만원)  박선동(경주/교
수, 4만원)  박성주(경주병원/직원, 5000원)  박숙
희(경주병원/직원, 1만원)  박순양(경주병원/직원, 
5000원)  박순자(경주병원/직원, 5000원)  박순흠
(경주/교수, 5만원)  박영근(경주병원/직원, 1만원)  
박용숙(불교신도, 3000원)  박유경(경주병원/직원, 
3000원)  박윤희(서울/교수, 5만원)  박재경(일반/
기타, 3000원)  박재량(불교신도, 3000원)  박재희
(일반/기타, 3000원)  박정미(경주병원/직원, 1만
원)  박정숙(경주병원/직원, 1만원)  박정화(경주병
원/직원, 5000원)  박종휘(경주/직원, 1만원)  박지
영(경주병원/직원, 3000원)  박진희(서울/교수, 5
만원)  박치만(경주/직원, 5만원)  박현미(경주병
원/직원, 1만원)  박현환(동문, 2만원)  박효진(경
주병원/직원, 3000원)  배건우(동문, 1만원)  배경
인(경주병원/직원, 3000원)  배주영(경주병원/직
원, 3000원)  배충남(동문, 5만원)  백락관(경주/직
원, 1만원)  백용운(서울/교수, 5만원)  백윤정(경
주병원/직원, 5000원)  법왕정사(사찰, 3만원)  변
기진(경주병원/직원, 5000원)  보명스님(동문, 1만
원)  비구니수행관사라림(동문, 1700만원)  서미
경(일반/기타, 3000원)  서석준(일반/기타, 3000
원)  서영준(동문, 100만원)  성미화(경주병원/직
원, 3000원)  성채용(경주/직원, 3만원)  손귀득
(경주병원/직원, 3000원)  손동진(경주/교수, 5만
원)  손명희(경주병원/직원, 3000원)  손민정(경주
병원/직원, 3000원)  손은실(경주병원/직원, 3000
원)  손을준(동문, 1만원)  손재영(서울/직원, 5만
원)  송익균(경주/직원, 5만원)  승주스님(스님, 10
만원)  신경수(경주병원/직원, 3000원)  신수진(경

주병원/직원, 1만원)  신순영(경주병원/직원, 3000
원)  신억섭(경주병원/직원, 1만원)  신은희(경주병
원/직원, 3000원)  신호갑(불교신도, 3000원)  안
민아(경주병원/직원, 3000원)  안수현(학부생, 1만
원)  안영길(경주병원/직원, 3000원)  알로컴(기
업/재단, 5만원)  양형진(불교신도, 1만원)  엄희경
(경주병원/직원, 5000원)  오강희(경주/직원, 5만
원)  오래복집(기업/재단, 10만원)  오성은(경주병
원/직원, 3000원)  오응천(동문, 10만원)  오진숙
(경주병원/직원, 3000원)  오현옥(경주/교수, 5만
원)  옥돌정(기업/재단, 10만원)  우선이(경주병원/
직원, 3000원)  월성원자력본부(기업/재단, 72만
원)  유용범(동문, 5만원)  유은정(경주병원/직원, 
3000원)  윤병환(동문, 5000원)  윤복연(경주병원/
직원, 1만원)  윤옥순(경주병원/직원, 3000원)  윤
진아(경주/직원, 1만원)  이경미(경주병원/직원, 1
만원)  이경섭(경주/교수, 5만원)  이경애(경주병
원/직원, 3000원)  이경자(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경자(불교신도, 1만원)  이경희(경주병원/직원, 1
만원)  이귀숙(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규욱(의
료원/직원, 2만원)  이금정(불교신도, 10만원)  이
기범(경주/직원, 2만원)  이기연(일반/기타, 3만원)  
이동백(경주병원/직원, 5000원)  이동욱(경주/교
수, 1만원)  이동현(경주병원/직원, 1만원)  이만
(경주/교수, 1만원)  이만희(동문, 1만원)  이문정
(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민영(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보영(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상경
(동문, 1만원)  이상득(경주/직원, 4만원)  이상윤
(경주/직원, 1만원)  이상조(일반/기타, 2만원)  이
선아(경주병원/교수, 3000원)  이선화(경주병원/직
원, 3000원)  이순애(경주병원/직원, 1만원)  이순
희(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승진(동문, 2만5000
원)  이시영(경주/교수, 3만원)  이연정(동문, 1만
원)  이연정(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영미(경주
병원/직원, 1만원)  이영수(경주병원/직원, 1만원)  
이영숙(불교신도, 3000원)  이영진(경주병원/직
원, 3000원)  이영진(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
용석(경주병원/직원, 1만원)  이용수(경주/직원, 2
만원)  이원재(경주/직원, 3만원)  이윤미(경주병
원/직원, 3000원)  이은하(경주병원/직원, 3000
원)  이은혜(경누병원/직원, 5000원)  이자경(경주
병원/직원, 3000원)  이정임(경주병원/직원, 3000
원)  이정환(불교신도, 3000원)  이종두(동문, 1만
원)  이종잠(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주은(경주
병원/직원, 3000원)  이주현(경주병원/직원, 3000
원)  이준길(경주병원/직원, 5000원)  이지연(동
문, 1만원)  이진아(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태
민(불교신도, 3000원)  이향년(경주병원/직원, 1만
원)  이향미(경주병원/직원, 5000원)  이현정(경
주/직원, 2만원)  이현태(동문, 1만원)  이현희(경
주병원/직원, 3000원)  이휘숙(불교신도, 3000원)  
임명수(경주/직원, 2만원)  임명준(일반/기타, 1만
원)  임명희(불교신도, 100만원)  임선희(경주병원/
직원, 3000원)  임성길(경주병원/직원, 1만원)  임
종대(경주병원/직원, 1만원)  임종민(경주병원/직
원, 1만원)  임현민(일반/기타, 3000원)  임현오(경
주/직원, 3만원)  임현진(일반/기타, 3000원)  자
선화(일반/기타, 1만원)  장경희(불교신도, 3000원)  
장선영(경주병원/직원, 5000원)  장순희(일반/기

타, 5000원)  장연화(경주병원/직원, 3000원)  장
영순(경주병원/직원, 3000원)  장익현(경주/교수, 
5만원)  전우안(학부생, 1만원)  정각원(사찰, 481
만1000원)  정규원(경주병원/직원, 1만원)  정길선
(동문, 1만원)  정누리(경주병원/직원, 3000원)  정
다영(불교신도, 5000원)  정동형(일반/기타, 1만
원)  정보영(경주병원/교수, 20만원)  정보현(일반/
기타, 3000원)  정서희(일반/기타, 3000원)  정석
화(경주병원/직원, 3000원)  정숙희(경주병원/직
원, 1만원)  정순탁(경주병원/직원, 3000원)  정승
채(동문, 10만원)  정안스님(스님, 2만원)  정영희
(포항병원/직원, 3000원)  정영희(대학원/불교, 10
만원)  정은경(경주병원/직원, 3000원)  정은정(경
주병원/직원, 3000원)  정이선(경주병원/직원, 1만
원)  정인석(일반/기타, 3000원)  정인영(불교신도, 
5000원)  정준기(경주/교수, 10만원)  정지훈(불교
신도, 3000원)  정해식(불교신도, 3000원)  조덕래
(동문, 2000만원)  조동삼(경주병원/직원, 5000원)  
조복현(동문, 10만원)  조성용(동문, 2만원)  조영
준(동문, 1만원)  조현서(불교신도, 3000원)  조현
일(불교신도, 3000원)  조희군(경주병원/직원, 20
만원)  조희영(서울/교수, 2만원)  주경희(경주병
원/직원, 3000원)  지영한(경주병원/직원, 1만원)  
진경애(경주병원/직원, 3000원)  진동원(동문, 1만
원)  진선희(경주병원/직원, 3000원)  진혁진(서
울/직원, 2만원)  진현성(불교신도, 10만원)  차미
영(동문, 5000원)  차옥련(경주병원/직원, 3000원)  
채기수(경주병원/직원, 1만원)  채봉희(경주병원/직
원, 3000원)  청강(스님, 3000원)  최경원(일반/기
타, 5만원)  최달영(경주/교수, 100만원)  최대해
(경주병원/교수, 1만원)  최덕수(동문, 2만원)  최
문전(경주병원/직원, 3000원)  최문희(경주병원/
직원, 1만원)  최병완(동문, 5만원)  최영택(경주병
원/직원, 1만원)  최옥선(경주병원/직원, 3000원)  
최유진(경주병원/직원, 3000원)  최은주(일반/기
타, 3000원)  최은진(경주병원/직원, 1만원)  최인
숙(경주병원/직원, 3000원)  최인주(경주병원/직원, 
3000원)  최재희(일반/기타, 3000원)  최정숙(경주
병원/직원, 5000원)  최정화(경주병원/직원, 3000
원)  최종기(경주병원/직원, 5000원)  최진석(불교
신도, 5만원)  최진식(경주병원/직원, 5만원)  최
창익(경주병원/직원, 3000원)  최하나(경주병원/직
원, 3000원)  최한호(서울/교수, 5만원)  최해수(동
문, 2만원)  최해용(경주병원/직원, 3000원)  최현
미(경주병원/직원, 3000원)  최호진(서울/직원, 3
만원)  최화숙(경주병원/직원, 3000원)  최효원(경
주병원/직원, 3000원)  축구대회참가비(일반/기타, 
380만원)  하경임(경주/교수, 5만원)  하남영(경주
병원/직원, 3000원)  하윤경(경주병원/직원, 3000
원)  하정희(경주병원/직원, 3000원)  한강식육(일
반/기타, 5만원)  한송이(경주병원/직원, 3000원)  
한은숙(경주병원/직원, 1만원)  한혜경(경주병원/직
원, 5000원)  홍민재(경주병원/직원, 3000원)  홍
보각(기업/재단, 10만원)  홍은희(경주병원/직원, 
3000원)  황동철(경주병원/직원, 3000원)  황보
수건(경주병원/직원, 3000원)  황승훈(서울/교수, 
20만원)  황정희(경주병원/직원, 3000원)  황토골
(기업/재단, 10만원)  효신스님(불교문화, 10만원)  
KG북플러스(주)(기업/재단, 9만400원)



홍콩 = 곽규령 동국포스트 기자

조선일 보 와  영국의  평가기관  Q S 

(Quacquarelli Symonds)가 공동 실시한 

2009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홍콩대학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달  8일 발표된 ‘2009 

세계 대학 평가’에서는 세계 24위를 차지했

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다.  유럽과 

미국의 명성 있는 대학을 제치고 24위를 차

지한 홍콩대의 무엇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

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홍콩대학의 

높은 순위는 수준 높은 교수들의 탁월한 연

구능력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대학당국

의 끊임없는 지원과 후원이었다. 

어느 일간지 인터뷰에서 홍콩대학 랍치추

이 총장은 “홍콩대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월성 추구”라고 밝힌바 있다. 즉 그들

의 경쟁력은 탁월한 교수와 탁월한 학생이다.

홍콩대학의 학생들 모두가 인정하는 교수

들의 질 높은 강의수준. 세계에서 인정하는 

연구 성과. 홍콩대학 경쟁력은 우수한 교수진

에서 나온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최고의 교수진을 빨아들이는 홍콩대학

홍콩대학은 좋은 교수를 초빙하는데 열심

이다. 그들은 일류 교수진 확보에 최선의 노

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우수한 교수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에 

참가하기 하여 온갖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 

그들은 기존 대학 연봉의 3배를 제시하는 것

은 보통이고,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고급아파트, 자녀교육비 보장 등의 조건을 내

걸기도 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홍콩대학 교

수 50%이상이 세계명문대 출신이며 교수의 

절반은 50여개 국가에서 온 국제적 영향력을 

갖는 외국인이다.

그러나 홍콩대학에 초빙된 순간 교수들은 

‘행복 끝, 경쟁 시작’을 외쳐야한다. 홍콩대

학들은 어렵게 모셔온 석학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교수 평가를 실시해 성과를 내지 않

고는 버틸 수 없게 만든다.

한 학기에 한 번씩 모든 강의의 마지막 수업 

30분 동안은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설문조사를 하듯 학생

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교수님의 강의 준비 

및 강의방법, 언어, 속도를 평가하고 개선할 

점 등을 쓰게 한다. 이렇게 매 학기 진행되는 

강의평가 결과를 점수화 시키고, 그 밖의 교

수의 연구 실적에 따라 학교는 3년마다 교수

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교수들의 연

구 지원금 및 연봉이 지급된다. 또, 평가결과

가 좋은 교수님들에 한에서 5년에 한 번씩 교

수님의 정년을 보장해주는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의 형평성을 위해 세계 유능한 석학들도 

모시고 평가가 진행된다. 이때 홍콩대학 교수

들은 동료 교수들에게도 주기적으로 평가받

게 된다. 이렇게 10년 동안 총 2번을 통과하게 

되는 교수들은 홍콩대학에서 정년을 보장받

는다. 하지만 정년을 보장 받은 후에도 연구 

실적이 좋지 않으면 연봉을 삭감한다.

이렇게 혹독한 교수평가 아래 이공대 교수

의 96%가 ISI(미국 과학 정보 연구소)의 논

문 인용 순위에서 세계 1%안에 들기까지 한

다. 

하지만, 평가가 혹독한 만큼 교수들에 대한 

연구 지원도 대단했다. 오직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홍콩대

학 교수는 평균 한 학기에 2과목 정도의 강의

를  맡는다. 그들은 1주일에 평균 강의시간 6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연구에만 집중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와 견주어 봤을 

때 매우 적은 강의시간이다. 또 홍콩 시내보

다 외국을 더 많이 돌아다닐 정도로 학술 세

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기도 한

다. 

조교들에 매달 연구지원 200만원 지급

홍콩대학은 대학원생들을 위한 지원 또한 

아끼지 않고 있다. 풀타임 연구생들에게 한 

달에 홍콩달러로 13,000달러(한화 약 200만

원)를 지급한다. 현재 홍콩대학 도시계획 박

사과정에 있는 골람 모이누딘 씨는 “이는 다

른 파트타임을 하지 않더라도 홍콩에서 연구

하며 생활하기 충분한 금액”이라 며 연구에

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홍콩대학의 지원

에 만족스러워했다.

또 우수한 도서관 시스템은 교수들의 우

수한 연구 성과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

고 있었다.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네덜란드

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홍콩대학교 주거

학 박사과정에 있는 서보경 씨는 “한국과 유

럽에서 공부를 해 보았지만 항상 자료를 찾

는데 한계가 있었던 반면, 연구를 하면서 필

요한 자료는 홍콩대학 도서관에서 모두 구할 

수 있었다”며 “구하기 힘든 세계 석학들의 논

문들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주일 내로 무

료로 모두 받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보경씨는 또 "제가 놀랐던 부분은 무려 

120일 동안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며 서보경 씨는 말을 이었다. 홍콩대학

의 교수의 경우에는 자료를 180일 동안 빌려 

볼 수 있고, 학부생의 경우 대출기간은 30일

이라고 한다. 14일 동안 대출 할 수 있는 우리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

다. 중앙도서관의 1층에 들어서면 디지털 화 

되어있는 검색 시스템이 눈에 띈다. 1층의 시

청각 자료에서부터 6층의 학술지까지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다. 단행본 852,776권과 

11,500권의 정기간행물. 4,500개의 시청각 자

료. 그 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책의 각 페이지를 축소 촬영한 1,000여개의 

시트필름 (마이크로  피시)도 갖추고 있었다.

이 도서관의 4층부터 6층까지는 한국어를 

포함한 중국어 일본어 등 동양 언어로 집필

되어 있는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는 동

양 언어에 초점을 두고자 1932년 Fung ping 

Shan의 기부하에 설립됐다 하여 Fung ping 

Shan 도서관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홍콩대학은 장서수를 늘리기 위해 중앙도

서관 뿐 만 아니라 의학, 교육, 법학, 음악 도

서관 등 6개의 전문 도서관도 있다. 이렇게 

홍콩대학은 학생과 교수 모두가 연구에만 열

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국제화, 외국인 유학생만 3천여명

현재 홍콩대학에는 교환학생을 포함한 외

국인 유학생은 약 3,200명에 이른다. 학생 구

성원을 국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는 외국

학생 모집에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도에 중국 본토 학생들을 받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 파키스탄·인도·스페인 등 세

계 각지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해 지금

은 약 60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

고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인재들을 흡수 

할 수 있었던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홍콩대학의 여름방학. 중앙도서관 앞에는 

중국 본토의 고등학생들로 분주하다. 그들은 

홍콩대학교 곳곳을 탐방하고 있었다. 이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홍콩대 학부생들에게 전

공이 무엇인지, 무엇을 배우는지, 홍콩대학 

졸업 후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등등 몇 가

지 질문을 하며 미션을 수행 하고 있다.

이렇게 홍콩대학은 중국의 상위권 학생들

을 모집하기 위해 방학 때 마다 중국의 고등

학생들에게 캠퍼스 투어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 학생들이 국제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

게 홍콩대학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현재 홍콩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는 팀

(20) 군은 “홍콩대학에 입학하면 교류협정이 

맺어진 하버드나 캠브리지, 옥스퍼드, 스탠

퍼드, MIT 등 어느 대학에서도 공부할 수 있

다”며 이 점을 홍콩대학의 가장 큰 강점으로 

뽑았다.

홍콩대학교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오

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독일 등 세계 각국 

100개 이상의 주요대학과 교환협정을 맺고 

있다. 매년 3000여명의 학생을 교환협정을 

맺은 해외 여러 국의 대학으로 파견하고 있

었다. 다방면에서의 학위취득을 할 수 있다

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학의 진정한 국제화가 

아닐까. 홍콩대학은 외국인 학생에게도 역시 

교환학생의 기회가 제공되는데,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홍콩 밖에서 1학기 또는 1년 동

안 공부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기도 한다.

교환학생과 더불어 파견국에서의 여러 가

지 활동도 할 수 있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도 함께 진행 중이다. 

홍콩대학 박사과정의 골람 모이누딘 씨는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해외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경험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홍콩대학은 파견

된 학생들을 캄보디아에서 지뢰 피해자를 돕

고 인도 마이크로 크레디트 은행에서 일하는 

등의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기숙사의 경우에는 홍콩의 각 지역에 20개

의 빌딩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각 빌딩

별로 시설도 가격도 차이를 두어 학생 개개인

의 생활 여건에 맞게 기숙사를 선택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숙사 선발은 선착순접수로 진행된다. 교

환학생에게 첫 번째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다음으로 학부 유학생, 대학원생, 거주지가 

홍콩인 학부생 순이다.

190개의 싱글룸과 20개의 더블룸이 구비되

어있는 홍콩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한 기숙

사의 경우에는 학기당 800에서 900명 정도

가 기숙사에 지원하고 그중 20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다. 4명 중 1명만이 방을 지

원 받을 수 있는 격이다. 기숙사 선발 과정에

서는 학생의 성적과 지도교수님의 추천서가 

반영된다. 홍콩대학에서 도시건설 박사과정

에 있고, 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방글라데시

인 골람씨는 “이 기숙사의 싱글룸의 경우에

는 한 달에 홍콩 달러로 2,500달러(한화 40만

원)를 지불해야 하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의 별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또 홍콩대학 주거학 박사과정에 있는 서보

경 씨는 "홍콩대에서 도보로 10분정도 걸리

는 기숙사에서 3인실을 사용했는데 한 달에 

홍콩달러로 1,700달러(한화 30만원)를 지불 

했는데 홍콩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는 것보

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그리고 열띤 토론

영화 ‘유리의 성’의 배경이었던 본관 1층에

서는 섬머스쿨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아프

리카 역사 수업이 한창이다. 

가나출신의 교수님 아래 15명 남짓한 다양

한 국적의 학생들이 아프리카의 언어, 문화, 

역사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 학

생이 자신이 준비해 온 하나의 이슈에 대해 

영어로 발표를 한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

하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

는 학생들의 모습에 매우 놀랐다. 이런 수업

이야 말로 대학다운 강의가 아닐까. 

홍콩대학의 대부분의 수업은 이와 같이 학

생이 주체가 되어 수업이 진행된다. 교수는 

최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끌어 내기위해 끊임

없이 질문한다. 

“공부에서 이론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학생들은 얼마든지 혼자서 공부

할 수 있다며 예습을 통해 이론적인 부분을 

습득하고, 그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그들의 

생각을 정리해 오는 과제를 매 시간마다 부

여합니다. 수업시간에는 그들의 생각을 듣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역할을 하

죠.” 홍콩대학의 교환교수로 아프리카 학을 

가르치는 가나출신 교수님의 말이다.

“강의실에서 80%가 교수님 위주로 진행되

는데 한국과 달리, 이곳은 수업의 80%이상

을 학생들이 끌고 가죠.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수업. 이런 수업이야말

로 진짜 대학에서 진행되어야 할 수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홍콩대학의 박사과정에 있는 서

보경 씨는 말했다. 이어 그녀는 “모두가 영어

권에서 온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창하게 

영어실력을 구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

서는 영어를 하나의 학문으로 보는 영어교육

이 한창이지만, 영어는 하나의 언어로서 의사

소통의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영국의 식민

지였던 홍콩은 영어에 대한 개방성이 강하다

는 장점을 바탕으로 홍콩대학의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는 영

어수업은 다국적 학생들이 홍콩대학으로 모

여들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섬머스쿨 프로그램으로 홍콩대학에서 강

의를 들었던 네덜란드에서 온 켈리즌(24)은 

“아시아에서 여름학기를 보내고 싶어서 프로

그램을 알아보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와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았다”며 “홍콩대학 안에서는 다른 국의 언

어를 배우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었다”며 자

신의 홍콩대학 생활을 매우 만족스러워 했

다. 

홍콩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뽑는 기준은 첫

째, 좋은 영어실력을 갖추고 있는 가. 둘째, 학

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뛰어난 가. 셋

째,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가이다.

“홍콩대에 들어오기 위해 영어와 관련된 많

은 시험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영어강의를 

듣는것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어요.” 중국본

토 출신의 현재 홍콩대학교에서 일본학을 전

공하는 한 학생의 말이다.

홍콩대의 건물은 홍콩시내의 여느 건물들

처럼 다닥다닥 붙어 수직으로 우뚝 솟아있

다.  홍콩대는 학생 수 1만 2천여 명에 주 캠

퍼스가 겨우 5만㎡ (약 2만 3천여 평)에 불과

하다. 약 4만평정도의 우리대학에 비해 작은 

캠퍼스. 운동장 하나 없이 26개의 건물들이 

밀집 되어있다. 대신 그들은 연구동을 비롯한 

단과대의 캠퍼스를 홍콩 곳곳으로 분산 시켰

다.  이 작은 규모의 학교가 아시아 대학 평가 

순위 1위 대학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

도였다.  그들은 또 고육지책으로 좁은 공간

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다. 캠퍼스 내 26개

의 모든 건물이 15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그것이다. 그들의 캠퍼스에는 차가 지나다니

는 도로도 없다. 캠퍼스 내에 차량이 즐비한 

한국 대학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오직 사람

들의 동선에 맞게 캠퍼스 모든 곳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가파른 비탈길의 

지리적 단점을 보완이라도 하듯 각 건물들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1층부터 6층을 한 번에 잇는 계단은 각 

층별로 짧게 끊겨 있다.

홍콩대학에서 또 놀라웠던 것은 건물 내 전

체 ‘금연’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학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커피숍에서도 ‘금연’이라는 

빨간 표시가 눈에 띈다. 

홍콩대학 밖으로 나와 보면, 카페, 술집 등 

학생들의 유흥문화가 전혀 없는 것에 의아했

다. “술을 마시고 카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고 건축학과의 팀(20)군은 말한

다. 홍콩대학의 대부분의 수업에는 튜토리얼 

시스템이 포함된다.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대학원 조교 아래 진행된다는 강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은 모두 참석해야 한다. 자신의 

시간표에 맞게 학기 초에 시간대를 정하여 수

업시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 할 수 있다. 

작은 땅과. 부존 자원이 없는 홍콩.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는 

인력을 잘 육성해야만 했다. 영국의 식민지였

던 홍콩은 영국의 영향으로 장점이 되어버린 

영어 사용 국가. 수출과 무역이라는 국제적인 

이점을 잘 활용해 홍콩대학은 연구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홍콩대는 한국의 대학들이 따라야할 모델

을 제시하고 있는 듯 보였다.

글싣는 순서

1. 일본 리츠메이칸 APU 

2.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3.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4.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5. 미국 뉴욕대학교

6. 일본 교토대학교

7. 중국 베이징대학

8. 중국 홍콩대학교

9. 중국 칭화대학교

10. 프랑스 파리 4대학교

11. 일본 교토 불교대학

        동국미디어센터   특별기획  - 세계의  명문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8> 중국 - 홍콩대학교

“연구부문 아시아 1위 지키는 치열한 연구풍토”

홍콩대학은 개교한지 100년이 넘었다. 영국인

들에 의해 설립되어 유럽식 대학교육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들은 아시아 최고의 연구역

량을 자랑하는 대학이다. 무엇이 그들을 아시

아 최고의 연구중심으로 설 수 있게 했으며 그

곳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

고 있는지 홍콩대학을 직접 찾아 그들의 목소

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  홍콩대는 홍콩섬을 식민지화한 영국인들에 의해 세워져 영국식 교육 전통을 가지고 있다. 튜토리얼을 중시하는 교육방식, 연구원들을 우대하는 환경은 유럽의 대학교육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사진은 개교 당시 
지어진 홍콩대학 본관으로 홍콩영화의 단골 촬영장소로도 유명하다.

작은 캠퍼스 활용하기 위해 고층 건물 즐비 … 시내 곳곳에 캠퍼스 분산시켜 효율성 극대화 시켜

수업의 80%는 학생들이 끌어가고 교수는 적절한 지도로 교육효과 높여… 튜토리얼은 기본

△좁은 캠퍼스에 들어선 고층 빌딩의 연구동 건물. △홍콩대학교의 수업은 대부분 개별면담식 수업과 토론식 수업으로 이뤄진다.INTERVIEW

아시아 대학 1위. 세계 

대학 순위 24위. 그들에게

는 다른 아시아 대학에서 

살펴볼 수 없는 불교학이 

있었다. 기초 교양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불교학 연

구소는 홍콩대학의 가장 

전통 있는 분위기의 May 

Hall에 위치하고 있었다.

불교학연구소장인 징

인스님은 “홍콩대학의 뛰

어난 연구성과 뒤에는 불

교학이라는 튼튼한 나무

의 뿌리가 있었다”고 학

문에 있어서 불교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징인스님은  “현대 

학문은 각각의 이질적이고 전문적인 학문분야가 거미줄처럼 

얽힌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며 "이들의 연결 통로가 되어주는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불교학” 고 힘주어 

말했다.  

홍콩대학교의 불교학연구소는 2000년도에 다양한 학문체계

와 불교를 접목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조교수와 교환교

수를 포함해 12명의 교수들과 약 110명의 학생들이 있다. 

불교학연구소에서는 교수 한 명당 9~10명의 연구생들이 한 

팀을 이뤄 10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불교학 연구소는 석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강의와 함께 기초교양강좌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명칭상으로는 연구소이지만, 단과대

학에 버금가는 커리큘럼과 연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교 교리에서부터 불교 철학, 중국불교의 역사, 불교 미

술 등 총 16개의 강의로 이뤄지는 커리큘럼은 홍콩대학이 불교

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홍콩대의 불교학연구소는 또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징인스님은 “홍콩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매우 열심히 일하고 바쁜 일상을 보낸다. 우리는 한 

개인에 있어서 물질적인 욕망의 충족과 정신적인 행복의  균형

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불교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 큰 도움이 된다. 불교학이 그러한 홍콩인들에게 영향을 미치

며 발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라고 말했다.  징인스님

은 우리대학 불교학과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동국대와 앞

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홍콩대 경쟁력의 근원은 불교교양 교육이다”

불교철학, 불교사, 불교미술 등 12명 교수와 110명 학생 소속

“홍콩대학에서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문화와 관

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홍콩대학에서 도시계획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에 있는 방글라데시

인 골람 모이누딘 씨는 홍

콩대학교는 다국적 친구

들을 사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한다.

지난 1월 그는 춘절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파티

에 참석했다. 골람씨는 "춘

절행사에 참여했고, 중국

의 국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라며 그는 그때를 추억하며 미소

를 띠우기도 했다. 

그가 처음 석사과정을 홍콩대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저는 홍콩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

었어요.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때당시 홍콩은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부담이 컸죠.”  모든 이가 그렇듯, 그 역시

도 해외에서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그 나라의 

언어라고 생각했다. 홍콩은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었

다고 한다. 

“도서관에 구비된 전공과 관련된 모든 책들을 영어로 읽을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좋았어요. 또한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대

화 또한 영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공부 할 

수 있었어요.” 2년간의 홍콩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그는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간다. 그는 홍콩대학의 질 높은 연구에 

언젠가 박사학위를 받는다면 홍콩대학을 선택할 것이라고 다

짐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 연구지원금으로 한 달에 홍콩달러로 

13,000달러씩 지원 받고 있었다.  골람씨는 “홍콩 사람들의 일

반적인 수입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박사를 준비하는 학생들

에게는 결코 부족한 금액은 아니에요”라며 홍콩대학의 연구원 

우대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에게 홍콩대학은 그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약속의 땅이었다.

“연구원 우대하는 풍토가 우수인력 모은다”

매달 2백만원 가량 지원금 받아 연구활동 이어가

“무엇이든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이 큰 장점”

인터넷 통한 논문자료 검색은 유럽보다도 훨씬 좋아

한국에서의 대학생활

과 유럽에서의 대학원 생

활 경험이 있는 서보경 씨

를 만나 한국인 유학생으

로서의 홍콩대학의 강점을 

듣기로 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홍

콩대학 중앙도서관 앞 스

타벅스를 찾았고, 먼저 도

착한 그녀는 독서를 하며 

취재단을 기다리고 있었

다. 온화한 미소와 함께 우

리를 반갑게 맞아 주며 음

료수를 건넨다. 

경북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네덜란드에서 건축학 석사과정을 마친 뒤, 아시아 주

거학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홍콩대학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녀

는 홍콩대학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한다. 

먼저 그녀는 홍콩대학의 잘 갖춰진 도서관 시스템에 대해 언급

했다. “네덜란드 석사과정에 있을 때, 한국과 비교해 엄청난 규

모의 유럽의 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도서에 깜짝 놀랐었다,” 

며 연구를 하기에 한국대학 도서관 내의 자료로는 한계가 있었

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를 더 깜짝 놀랄만한 것은 홍콩대학의 

도서관 시스템이었다. “유럽의 도서관은 규모가 커서 소장 도

서가 많았던 반면, 세계 각국의 우수 논문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홍콩대학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모든 자료가 

구비되어 있었다,”며 “자료가 없을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주

일 내로 세계 각국의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었다”고 도서관 시스

템에 대해 극찬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홍콩대학은 풀타임 연

구생을 위한 경제적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았다. “ 한 학기에 학비

가 3백만원이 조금넘고 한 달 기숙사비가 25만원가량 되지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 학교는 대학원생이 1년에 100시간 학

교를 위해 봉사한다는 전제 하에서 매달 2백만원가량을 지원

해주기 때문이죠. 해외에서 공부하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금

전적인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정도의 지원으

로 저는 홍콩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생활 할 수 있었어요”  학기

당 평균 400만 원가량 지원받는 우리나라 조교행정시스템과 비

교했을 때 이는 어마어마한 지원이다. 

서보경씨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을 찾는 대학생들에게 홍콩

대학을 추천했다. 가까울뿐 만 아니라, 학술적 인프라가 잘 갖

춰져 있고,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연구원들을 우

대하는 풍토가 만족스럽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징인스님
홍콩대학교 불교학 연구소 소장

골람 모이누딘
홍콩대 도시계획연구소 연구원

서보경
홍콩대 건축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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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

구소는 지난달 25일 덕암 세미나실

에서 ‘원효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활

용’이란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

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우리대

학 김상현(사학과), 오대혁(국어국

문학과) 교수 및 한보광(선학과)교

수, 이재수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

구소 연구원, 호서대학 유동환(문화

기획학) 교수가 논문을  발표(發表)

했다.

제 1발표에서는 ‘원효 화쟁사상

의 현대적 의미’란 주제로 김상현 교

수가 발제했다. 김상현 교수는 “원

효의 사상에는 민족과 종교의 벽을 

뛰어넘는 보편성(普遍性) 및 세계성

이 있다”며 “그 사상은 신라에만 국

한(局限)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

계인 동아시아 전체에 통하는 보편

사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의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성과 참신성 또한 담고 있어 그

의 사상(思想)은 오늘날의 우리들

에게도 중요한 의미(意味)로 다가선

다”고 말했다. 또 원효의 화쟁사상

에 대하여 “원효의 화쟁사상이란 논

리(論理)와 방법 두 가지를 융합하

지만 하나로 획일화 하지 않는 것”이

라며 “원효의 논리는 양자택일(兩者

擇一)이나 변증법적인 통일(統一)의 

논리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이어 ‘원효설화와 스토

리텔링’이란 주제로 오대혁 교수가 

발제했다. 오 교수는 “불교에서는 

대기설법이라 하여 대중의 근기에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어

야 한다고 하였다”며 “이런 까닭에 

불교에서는 탑신의 팔면에 부처님의 

일대기(一代記)를 팔상도로 새겨 넣

어 사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사찰의 기원(基源)이나 고승

의 일대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

면서 헤아릴 수 없는 이야기들을 생

산해 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불교의 ‘이야

기하기’는 최근 사회에서 널리 쓰이

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와 

매우 흡사(恰似)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원효는 구술문화와 문자

문화가 공존했던 근대 이전 시기에

는 구비설화, 문헌설화 등의 형태로 

나타났고, 근대 이후에는 소설, 무

용극 등의 다채로운 매체들을 통해 

이야기됐다”며 “원효 스토리텔링의 

역사는 우리에게 전달 매체의 변화

에 부응해나가면서도 원효가 말하

고자 했던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주장했다.

제 3발표에서는 한보광 교수와 이

재수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연

구원이 ‘원효대사 다장르 스토리뱅

크의 기획과 제작’이란 주제로 발표

했다.

 이재수 연구원은 ‘원효 스토리뱅

크 구축 사업’의 의의에 대해 “한국

을 대표하는 문화인물을 발굴하여 

글로벌 킬러콘텐츠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탐구의 과제로 

원효에 주목(注目)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4발표에서는 ‘인터랙티브 

맵으로 만나는 원효로드’란 주제로 

이재수 연구원 및 이선수 (주)여금 

마케팅기획실 차장이 발제했다. 

이선주 차장은 발표에서 “인터랙

티브 맵은 주제를 정해 사용자의 의

도와 부합하는 복합적인 지리정보

를 제공하는 정보지도”라며 “원효

로드 또한 원효의 발길이 닿은 곳의 

지리정보를 표시하고 이를 주제별

로 분류하여 해당 정보(情報)를 제

공하는 방식으로 기획(企劃)됐다”

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는 ‘원효 문화콘텐츠

의 활용 방안 연구’란 주제로 호서

대학 유동환 교수가 발제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전

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지난 4

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콘텐

츠진흥원의 ‘2009년 문화원형 창작

소재 개발 사업’에 (주)여금과 함께 

선정돼 현재 원효대사를 소재로 다

장르 스토리뱅크를 구축 및 인터렉

티브 맵을 개발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gu.edu

“가능하다면 죽을 때까지 밀리미터

파 연구만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밀리미터파 연구의 선구자(先驅者)

로 불리는 우리대학 전자공학과 이진구 

교수를 만났다. 

이진구 교수는 갈륨비소화합물반도

체, 마이크로파 및 밀리미터파 집적회

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미국 전기ㆍ전자공학회(이하 IEEE)의 

석학회원(Fellow)으로 선임(選任)됐다. 

IEEE는 전기ㆍ전자ㆍ컴퓨터ㆍ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로 매년 IEEE 학회 회원 

중 그 해의 연구 성과 및 사회발전에 공헌(貢獻)한 회원 중 극소수의 

회원들을 선별하여 석학회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진구 교수는 IEEE 석학회원에 선임된 것에 대해 “IEEE에서 지

금까지 노력을 인정해 준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이 교수는 “내년 1월부터 IEEE 석학회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연구

를 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며 석학회원으로서 진

행하게 될 다양한 연구에 대

해 기대감을 표했다. 

이진구 교수는  국내에서

도 연구성과를 인정받는 겹

경사를 맞았다. 이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우리대

학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

센터(이하 MINT)에서 개발한 ‘반사판을 구비한 밀리미터파 영상화 

시스템’이 ‘2009 대한민국특허대전’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 이진구 교수는 자신의 특허에 대해 “지구에 있는 모든 만

물은 그들 고유의 밀리미터파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명한 반

사판을 이용하면 각각의 물체에서 발산되는 밀리미터파에 대해 자세

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기술을 이용하면 공항에서 무

기 검색 등에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T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MIMIC(밀리미터파 단일 집적회

로)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진구 교수는 “밀

리미터파 연구를 통해 국내외에서 이처럼 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 

연구자금이 부족”해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와했

다.  이 교수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유능한 엔지니어를 고용(雇

用)해야하지만 현재의 연구비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실정”이라며 답

답해 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우리대학이 세계 전자, 컴퓨터, 정보통

신 분야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밀리미터파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낸 이진구 교수의 마지막 

목표는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첨단 의료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밀리미터파를 이용해 암 세포 등 질환을 검사하는 기계를 만들

어 사람들이 편하게 병을 진단받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이 그의 

포부(抱負)다. 밀리미터파에 대한 강한 열정과 탐구로 세계적 성과를 

거둘 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최진아 기자 gina@dgu.edu

 IEEE 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임된 이진구 교수

“국내외의 인정 기쁘고 감사”

“국내 유일의 밀리미터파 

단일집적회로 연구진행하지만  

연구비 뒷받침에 어려움 겪는 

현실 안타까와” 

공과대학 학과별 전시회가 지난

달 5일부터 원흥관에서 개최(開催)

되고 있다. 이들 전시회는 공과대 학

생들이 강의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토대로 직접 실습하고 작업해 만들

어낸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주위의 

눈길을 끌고 있다.

건축공학부의 3 3번째 전시

회인 ‘The 33th Architecture 

Exhibition’은 지난달 18일, 서교동 

GS 자이 갤러리에서 열렸다. ‘Dive 

to the diversity’라는 작품을 출품

해 건축학전공에서 대상을 받은 배

태관(건축4)군은 “밤을 새며 새로운 

걸 시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 굉

장히 뿌듯하다”며 수상 소감(所感)

을 밝혔다. ‘Dive to the diversity’

는 청구역 근처의 아동ㆍ청소년 시설

을 설계한 것이다. 

전자공학과의 ‘Elec t ron ic 

Exhibition’은 지난달 9일, 중앙도

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은 총 15작품이며, 그 

중 ‘시각장애인용 장애물 알리미’라

는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작

품의 주된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옷

이나 장식품에 초음파 센서를 장착

해 3m이내의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용 장애

물 알리미’ 제작(製作)에 참여한 유

상준(전자공4) 학생은 “처음부터 

많은 시행착오 등의 어려움이 있었

지만, 졸업 전에 이렇게 큰 상을 받

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

다. 

기계공학과가 개최한 ‘제 14회 기

계전시회’는 지난달 5일 원흥관 1층 

공용공작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

시회에는 기계공학과의 여러 소모임

이 참여했으며 총 10개의 작품이 전

시(展示)됐다.

한편, 지난 달 19일에는  화공생물

공학과의 ‘화공 Process 展’이 원흥

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9개조가 참여해 ‘흔들면 차가워지

는 물병’ 등 다양한 작품이 출품(出

品)됐다. 

화공 Process 展의 출품작중 대

상을 수상한 작품은 ‘다용도 액정 

블라인드’로 노트북 등의 LCD 제

품을 사용할 때 빛에 의해 화면이 보

이지 않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대상

을 수상한 4조 담당교수인 홍성규 

교수는 “학생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이론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구현해

본다는 것이 전시회의 의의라고 생

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컴퓨터공학과의 ‘2009캡스

톤디자인발표회 및 S/W경진대회’

는 오는 15일 정보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beeya@dgu.edu

풍성해진 공과대 실습작품 전시회

건축공학과 등 전공살린 다양한 작품전시로 눈길

“원효대사, 문화콘텐츠로 화려하게 부활”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원효콘텐츠 개발과 활용’세미나 개최 

▲ 원효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사학과 김상현 교수. 

▶ 접수기간: 2009. 11. 30(월) ~ 12. 20(금)

▶ 접수방법: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수강신청 (http://edulife.dongguk.edu)

▶ 수강료수납방법: 

   가. 계좌이체 - 신한)140-002-017211 (예금주:사회교육원)

   나. 카드수납-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 문의처 : ☎ 02-2260-3730

   동국대학교 문과대학이 시행하는 ‘09년 동계 문과대학생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구립도서관 

인턴쉽 프로그램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프로그램명 : 문과대학생 중구구립도서관 인턴쉽 프로그램

2. 선발인원 : 총20명(3주이상자 과반이상 선발)

3. 연수기간 

   - 2009.12.22(화)부터 최소1주(5일), 2주(10일) 또는 최대3주(15일) 기간 및 시작요일  선택가능,  

      근무가능일: 화∼일 09:00∼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2월25일, 1월1일

4. 지원자격 : 문과대학생 또는 문과대학 복수전공자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12.2(수) - 12.09(수) 13:00-17:00, 문과대학 학사운영실

6.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참가계획서 1부(소정양식)

7. 선발일정

   가. 서류접수 : 12.09(수) 17:00까지 (기한 경과 시 접수 불가)

   나. 최종 연수자 확정 : 2009.12.10(목)

   다. 사전직무교육 : 2009.12.17(목) 17:00, 문과대학 학사운영실

8. 연수생 지원

   가. 학점 : 전공 1-3학점 인정(과목명 : 현장실습, 성적 : P/F - 3학년 이상은 전문과목으로 인정)

    ※학점은 현장실습 규정에 의거 학점인정이 가능한 참여자만 인정하며, 학점인정이                  

        불가한 참여자는  본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없음

   나.  현장실습 기간 식대지원 : 기관에 경비 지급

9. 본 프로그램 신청 불가자

   가. 방학 중 현장실습으로 6학점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의 누계가 

         12학점 이상인 자

   나.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다. 2010년 겨울계절학기 수강신청자

   라. 8학기 수료자 

10. 기타 유의사항

   가. 교내외 타 현장실습 연수프로그램과 중복 참가 불가

   나. 본 현장실습은 별도의 수강신청을 진행할 필요가 없음

   다. 본 연수는 중도 포기 시 학점 인정 절대 불가

   라. 휴학생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하며, 방학 중 1회에 한해 최대 3학점 인정 가능

11. 문의 : 문과대학 학사운영실(02-2260-3756)

2009년 동계 문과대학생 중구구립도서관 인턴쉽 참가자 모집

문  과  대  학  장

사회교육원 겨울방학특강 수강생 모집

사 회 교 육 원 장

개설강좌명 담당교수 강의시간및 요일 수강료 개강일강의기간 강의실

기문정명학 초급 특강
김기정

목 10:00~12:00 100,000원 2009.12.24 8주(16시간) KB 257

기문정명학 중급 특강 목 14:00~16:00 100,000원 2009.12.24 8주(16시간) KB 257

미술심리지도사 초급
이명은

토 10:00~17:00 330,000원 2010.1.2 7.5주(45시간) KB 256

미술심리지도사 중급 수 10:00~17:00 330,000원 2010.1.6 7.5주(45시간) KB 256

육임 초급 특강
이우산

화 14:00~16:00 100,000원 2009.12.29 8주(16시간) KB 257

육임 중급 특강 화 17:00~19:00 100,000원 2009.12.29 8주(16시간) KB 257

주산활용수학교육사

기초-주중

김선태

월, 수10:00~13:00 330,000원 2009.12.28 7.5주(45시간) KB 255

주산활용수학교육사

기초-주말
토 10:00~17:00 330,000원 2010.1.2 7.5주(45시간) KB 255

주산활용수학교육사

심화-주중
화, 목 10:00~13:00 330,000원 2009.12.29 7.5주(45시간) KB 255

기본한문 특강

(추구, 학어집)
이한성

월 10:00~13:00 100,000원 2009.12.21 7주(21시간) KB 256

원전강독

(허사 총정리)
수 10:00~13:00 100,000원 2009.12.30  7주(21시간) KB 256

선무도 특강 혜각스님 목 19:00~21:00 100,000원 2009.12.24 8주(18시간) 대각전

하락이수 특강 구승모 월 14:00~16:00 100,000원 2009.12.28 8주(16시간) KB 257

1. 시행목적 : 

  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학생실태 파악

  나. 교과이수 체계 정립을 위한 사전지도

  다. 진로 및 학습지도의 효율화

  라. 공학교육인증 이수지도

  마. 조기 진로설정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한 취업률 제고

2. 시행시기 : 2009년 2학기부터

  가. 일반상담 : 교수별 상담시간 및 필요시 수시 진행

  나. 필수상담 : 매학기 2회 의무실시

     - 실시시기 : 

     - 상담방법 : 학과사무실에서 사전에 상담일시를 정하고 상담서(양식) 제출 후 해당일시에 

        지도교수와 상담

     - 상담결과 확인 : uDRIMS의 “통합상담/상담관리/지도교수상담”만족도 등록에“1차 상담

         여부”와“2차 상담여부”에서 확인

3. 2010학년도 1학기 상담 기간

      - 1차 상담 기간 : 2009. 12. 21 ~ 2010. 01. 20

      - 2차 상담 기간 : 2010. 04. 21 ~ 2010. 05. 20

4. 유의사항 : 

      - 1차 상담 미참여 시 수강신청 제한

      - 2차 상담 미참여 시 성적공시 열람 불가

공과대학 학생 필수상담제도 시행 공고문

공  과  대  학  장

학기 1차 상담 2차 상담 비   고

1 전년12/21 ~ 1/20 4/21 ~ 5/20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및 복학생은 학적변동 즉시2 6/21 ~ 7/20 10/21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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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동계방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1. 대상 :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2. 접수방법 : 취업지원센터(본관3층 - 선착순 마감)

  3. 세부사항 : 홈페이지 참조(http://www.dongguk.edu/html/student/center_main.jsp)

  4. 문의 : 2260-3055, 3056

사업명 내 용 캠프기간 인 원 참가비 접수기간

미니MBA
캠프

전통적 경영이론보다 변화와 미래․경영혁신․전략
적 사고․리더십 등 실제 비즈니스 중심으로 커리
큘럼 구성, 5가지 주요 직무소개를 통한 맞춤형 취
업 전략 수립

2009.12.19(토)~12.23(수)
  (4박5일 합숙)

선착순
40명

3만원
11.27(금)~
12.10(목)

6시그마
GB 과정

기업 실무에 즉시 활용이 가능하며, 입사시 기업에
서 선호하는 경영혁신인증자격증인 6시그마 GB
자격을 40시간의 합숙교육을 통해 이수하게 하는 
프로그램

2009.12.19(토)~12.23(수)
  (4박5일 합숙)

선착순
40명

3만원
11.27(금)~
12.10(목)

 취업스킬
마스터캠프

단기간 합숙집중교육으로 취업목표설정, 입사서
류작성법, 영어인터뷰스킬 향상, 면접역량강화 등
을 통해 취업자신감 및 취업스킬을 향상시키는 프
로그램

2010.1.13(수)~1.15(금) 
(2박3일 합숙)

선착순
44명

3만원
12.7(월)~
12.17(목)

20세기 최고의 혜택을 누려왔던 전문기능인

(specialist)의 역할은 디지털 지식기반 사회에

서 그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다. 오히려 시

대정신은 고전적인 교양인으로의 회귀를 요구

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근대 서구의 학문 분화 

과정으로 인해 학문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창의

적 과제 수행이 방해받아 왔다는 고발이기도 

하다. 바야흐로 지식의 구조와 실재를 끊임없이 

분리해온 서구 학문은 결정적인 전환기에 있다. 

왈러스틴(I. Wallerstein)이 ‘유럽적 보편주의’

에서 서구 학문의 자기 변신 과정을 이른바 ‘과

학적 보편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비판한 것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루트-번스타인 부부(Michèle & Robert 

Root-Bernstein)가 쓴 ‘생각의 탄생’은 이러한 

서구 학문의 조류를 잘 반영하고 있는 책이다. 

본래 제목이 ‘천재의 섬광(Spark of Genius)’

인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역사상 가장 창조적이었던 교양인들의 사고과정을 

꼼꼼하게 추적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책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고유한 능력

인 창조적 사고에 관한 연구서이다. 비록 우리 범인(凡人)들에겐 부담스런 천재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매혹적인 창조성의 발현을 해명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창조적 성

취가 보편적 교양인(generalist)의 사고패턴이기에 새로운 지식의 질서를 찾고자 하

는 오늘날에 주는 시사점은 상당히 크다.

필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받은 인상은, 책의 성격이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통섭이

론(統攝理論)’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 사고와 지식의 구조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일종의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합 시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서구 18세기 천

재미학의 전통을 획기적인 발견이나 창조적 사건에 다시 적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에서는 예술가, 인문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의 단

계(인지 認知)를 지나서 새롭게 느끼고(공감 共感) 실용적으로 만드는 단계(제작 製

作)를 성실하게 추적하고 있다. 교육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필자에게 

이 책은 독특한 학습 이론을 표방하고 있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지금까지 인간의 

학습 현상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학습의 과정은 으레 쉬운 것에서

부터 어려운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단순한 지식에서부터 난해

한 이론이나 법칙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이것이 바로 학습과제이며, 각 학습 과업

에는 가르치는 사람의 의도인 교육목표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학습

장면에는 비교적 고정된 교육과정, 일련의 계열화된 학습과제 그리고 평가받아야 할 

학생이라는 세 요소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화 작업은 

대체로 교수자의 의도적 교육목표와 그에 도달하는 학습자의 특성 분석을 일치시키

는 ‘모형화(modelling)’ 시도로 나아갔고 기껏해야 학습의 결과를 중심에 두고 역방

향으로 학습현상을 설명해 왔다. 

반면에 이 책은 창조적 사고의 돌연한 계시와 통찰(洞察)을 전통 철학적 개념인 직

관이나 초(超)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의 유명한 말인, “과

학자에게는 예술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가 근거로 인용된다. 대체로 이러한 설명방

식은 과학자와 예술가의 사고과정이 놀랄 만큼 흡사(恰似)하다고 가정하고 느낌, 감

정, 직관을 중요하게 다룬다. 요컨대 새로운 사실의 발견, 전진과 도약, 무지의 정복은 

상상력과 직관에 의해 가능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무

한한 가능성을 신뢰하고 각자 내면에 깊이 숨어 있는 창조의 본능을 발굴하고 일깨우

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학과 교수>

법고창신(法古創新). 이는 분단국인 우리

나라가 올해로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맞은 독일을 보며 생각해야할 사자성어이다.

독일 통일은 동독의 평화적 혁명과 서독

의 질 높은 사회보장제도, 지금의 남북한보

다 비교적 활발한 교류 등 수많은 요소들에 

의해 이뤄졌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교훈들을 담은 한 권의 책이 

있다. 우리대학 정치외교학과 정용길 교수

가 쓴 ‘독일 1990년 10월 3일-통일을 생각하

며 독일을 바라보다’가 바로 그 책이다.

‘1990년 10월 3일’에는 독일의 분단과 동

서독의 통일 과정 그리고 통합과정 등이 담

겨있어 남ㆍ북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

리에게 많은 배울 점들을 제공한다.

1ㆍ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가 느꼈던 독일

의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 공산주의를 확

산(擴散)시키려는 소련의 팽창정책 등은 독

일을 동독 그리고 서독으로 분할(分割)시켰

다. 이어 미ㆍ소간의 냉전 및 독일분단의 상

징 베를린 장벽의 건설돼 독일의 통일은 꿈

과 같이 까마득한 일로 변해가는 듯 했다.

하지만 분단 후 동ㆍ서독은 그 꿈만 같았

던 통일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접

근을 통한 변화’를 꾀하며 꾸준한 교류를 이

어갔다. 그들의 교류는 서베를린이 동독에 

있었던 실정 및 동ㆍ서독간의 사이가 남ㆍ북 

전쟁을 겪었던 우리와 달리 나쁘지 않았기

에 가능했다. 활발한 교류의 결과 1989년 11

월 9일 ‘베를린 장벽’은 허물어졌고, 동독

은 평화적 혁명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통일

조약, 동ㆍ서독과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한 2+4조약 등을 통

해 1990년 10월 3일 그들은 꿈과 같던 통일

을 이뤄냈다. 하지만 독일의 통일은 완벽하

지 않았다. 통일 이후 옛 동독 지역에는 엄청

난 실업난이 발생했으며 ‘오씨(Ossi)와 베씨

(Wessi)의 마음의 장벽’ 등 많은 후유증(後

遺症)이 생겨났다. 이렇듯 이 책에는 독일

의 40여년 분단의 역사와 그 이후가 많은 예

시를 통해 압축(壓縮)돼 있다. 책의 마지막

에는 통일 이후 통합된 독일의 총선과 그 결

과를 보여주며 독일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

가 되길 바라는 글쓴이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독일 1990년 10월 3일-통일을 생각

하며 독일을 바라보다’는 독일의 과거,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시사하고 있어 

남ㆍ북 통일을 바라는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바이다. 한편, 정용길 교수는 이 책으로 한

국정치학회 ‘올해의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

됐다.                   오세진 기자 viva5@dgu.edu

우리는 흔히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고 싶

을 때 사진 앨범을 들추곤 한다. 그곳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여과 없이 투과

(透過)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인의 일

상(日常)을 넘어서 석굴암의 백년을 담은 

‘석굴암 백년의 빛-사진으로 읽는 수난과 

영광의 한 세기’가 출간(出刊)됐다.

석굴암은 1,200년 전 신라인에 의해 빚어

진 불후의 걸작으로 지난 세기 말에는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우리 겨레

의 보물(寶物)을 뛰어넘어 세계인의 보배로 

인정받고 있다.

총 세 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석굴암 백

년의 빛’은 1909년 석굴암의 모습을 처음으

로 담아낸 사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석굴암이 겪었던 상처(傷處)와 아픔의 역

사, 그 아픔의 단편들을 모아 놓았다. 누구

든 이 책을 읽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석굴

암이 현재 모습까지 이르는데 많은 고난(苦

難)이 있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책 속에 나와 있는 석굴암의 상처는 지난 

1910년 8월 이후 일본에게 우리의 국권(國

權)을 강탈(强奪)당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일제에 의한 석굴암 보수 공사는 석굴암에 

낫지 못할 상처만을 남길 뿐이었다. 일본은 

총 3차까지 진행된 보수공사에서 석굴암의 

석실 외각에 시멘트 두겁 공사를 시공해 누

수(漏水)를 발생시켰고, 이는 석굴암의 훼

손(毁損)을 야기(惹起)했다. 

누수를 막기 위해 설치된 증기 보일러 역

시 석굴암의 향후 보존에 치명적(致命的)인 

해를 끼칠 뿐이었다. 이렇듯 이 책에는 50년

간 일제가 석굴암에 저지른 만행을 고스란

히 보여 준다.

하지만 이 책에는 석굴암의 아픔만이 담

겨있진 않다. 1200년의 오랜 세월 동안 찬란

했던 석굴암의 아름다움 또한 책 속에 고스

란히 담겨 있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석굴암 

굴내로 스며들 때 자연과 조각상이 만들어

내는 신비한 광경, 일본도 탐을 내어 모형까

지 만들게 했한 석굴암의 아름다움 및 석굴

암 천체도 등도 책을 통해 접할 수 있다.

또한 ‘석굴암 백년의 빛’ 책의 마지막에

는 우리대학 고(故) 고유섭 교수가 소장한 

석굴암 사진 및  우리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석굴암 연표(年表) 등을 부록으로 실음으

로써 독자들에게 석굴암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책 출판과 더불어 ‘석굴암 백년의 

빛’ 사진전 또한 열렸다. ‘석굴암 백년의 

빛’ 사진전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12월 1

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열릴 예정(豫定)이

다.

백선아 기자 amy@dgu.edu

석굴암 100년의 변화상 한 눈에 

홍예석(虹霓石) 등  근거 밝히는 자료  첫 공개 …전시회도 개최

화제의 책

창조적 발견의 기원을 찾아서

“장벽은 전쟁이 아닌 교류로 무너진다”

생각의 탄생
지은이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옮긴이   박종성
펴낸곳   에코의서재  
17,000원  484쪽

조상식 교수의  독서산책

독일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
지은이  정용길(정치외교학과 교수)
펴낸곳 동국대학교출판부
28,000원  /  574쪽

이주의 새책

기말고사내 열공국수 무료제공 및 매장연장 운영안내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1. 열공국수 제공안내
     1) 일자 : 2009. 12. 07(월)∼9(수) 3일간
     2) 장소 : 상록원2층 학생식당 
     3) 배식시간 : 오후 8시30분~오후 9시30분까지

 2. 시험기간 상록원 식당, 매점 운영안내

구분 상록원학생식당 상록원분식당 상록원매점 비고

평일 정상운영 정상운영
12. 7(월) ~ 10(목)

 21:30까지 운영

임대매장

정상영업
토요일

12/5(토) 

10:00 ~ 14:00 

한식 1종 배식
12. 5(토) ~ 6(일) 

12. 12(토) ~ 13(일)

오후 7시까지 운영
일요일 휴무

석굴암 백년의 빛
(사진으로 읽는 수난과 영광의 한 세기)
지은이   성낙주
펴낸곳   동국대학교출판부
20,000원  /  192쪽

3. 문의전화 : 02-2260-8949(권영준)

학내 구성원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육비용이 50~60만원이나 교육과학기술부 국고 지원을 통해 참가비(기본운영비) 3만원만 납부하시면 참여가 가능함.



제 1485호 2009년 12월 7일 월요일10 오피니언·사람 www.dgupress.com

강의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라는 조언을 심심치 않게 하곤 한다. 사뭇 진지한 표정

으로 경청(傾聽)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겐 정작 이 말처럼 식상한 말도 없을 게다. 

대학 올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또 질리도록 해온 것이 공부인데 대학 

강의실에서조차 들으니 얼마나 지겨울 것인가.  그러나 어찌하랴,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요즘 들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새삼스레 가슴에 

와 닿는다. 젊음은 대체로 때가 있다는 말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도 그

럴 것이, 젊음은 언제나 그 자체로 가능성이자 실현이요 현재이자 미래인 불가능의 

특성을 지녔기 때문일 게다. 한 때는 나도 ‘때가 있다’는 말을, 지금의 때에 맞춰 해야 

할 일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치솟는 욕구나 갈망을 잠재우기 위한 어른들의 상투

적인 술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못내 그 가치를 폄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삶의 궤적이 쌓일수록 일반적 경험칙(經驗則)은 이 말이 매우 믿을만한 교

훈임을 말해주는 듯하다. 특히 그 중에 하나, “공부는 젊었을 때 해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내세울 수 있는 확실한 경험칙일 게다. 물론 그 간의 쌓인 억압

감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심리도 있을 테고, 또 인간은 필연적으로 놀기도 해야 하는 

존재임을 감안하면 지난 시절 경험하지 못한 낭만과 풍류를 대학에서 만끽하고픈 것

도 당연지사일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활에서 지적 탐색과 낭만의 향유(享有)를 적절히 조화시

킬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실연으로 가슴앓이 하다 또 

다른 자기로 돌아가는 것, 전공과는 무관한 공부에 혼이 빠져 전공학점에 F를 받는 

것, 손에 잡은 책이 너무 재미있어 다음날 수업에 결강하는 것, 동호회를 통해 인간간

의 사귐을 배우거나 학회활동을 통해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밤 세워 논쟁을 벌이는 

것, 이 모두는 오직 대학에서만 가능한 공부이자 낭만이다.  대학의 공부란 삶에 대

한 전체적 패턴을 짜는 일이다. 이 사회 속에서 나를 어떻게 키워 갈 것이며, 이를 통

해 동료인간과 사회의 전체적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

정인 것이다.  인생의 꿈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부딪히기 마련이고, 세상은 온갖 도

전의 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삶의 근간(根幹)을 세우는 이런 공부를 지금 여기서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들어 말 한 마디로 그동안 공들여 

쌓아 온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어 버리는 사

례를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얼마 전 ‘대한민국이 싫다’라는 말 한마

디로 결국 한국을 떠나야만 했던 아이돌 가

수의 사례, 모 인사의 여학생 비하발언으로 

엄청난 항의를 받아야만 했던 일, 이외에도 

말로 인해 봉변(逢變)을 당하는 사례가 생

각 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안타까

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공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파급효과를 가지는지 미리 안

다면,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 속의 스피치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말

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렇다면 미디어 스피치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모든 정보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전파

되는 ‘미디어 시대’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미디어 스피치’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말했던 친구와의 대화, 오랜만

에 만난 동창회 자리의 인사말, 방송중이 아

니더라도 모든 공식석상의 말들이 모두 미

디어 스피치인 것이다. 자기의 말을 들은 누

군가가 있고 그 말이 미디어를 통해 움직이

고 있다면 우리말은 결국 ‘미디어 스피치’이

고 ‘공적인 스피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

디어스피치의 시대에서 말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정보전달 

전문가인 아나운서의 스피치의 4가지 특성

(特性)을 살펴봄으로써 미디어스피치를 실

행해 보자. 

첫째, 긍정 언어를 사용하라. 긍정언어는 

무조건적으로 긍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떤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비판이 아닌 

긍정적 방향을 제시하는 말을 의미한다.

둘째, 맞춤 언어를 구사하라. 어떤 상황이

라도 자신의 의견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

대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훨씬 청자의 이해

를 도울 수 있다. 예를 들면‘이명박 대통령

과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 악수를 했습니다’

를 일반적인 정보라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명박 대통령이랑 오바마 대통령이랑 악

수를 했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대하는 상대가 나이가 많은지 어린

지, 지식인 계층인지 아닌지, 상급자들인지 

아닌지 등등에 따라 대하는 예우(禮遇)도 

달리하는 맞춤언어로 상대의 이해도를 높

일 수 있다.

셋째, 음성 표현을 정확하게 하라. 흔히 

목소리에 대한 고민 중에 어린 어투의 학생

들의 고민이 많다. 어린 어투는 흔히 발음을 

절반만 하거나 어린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

인데 , 이는 조음기관을 부지런히 움직여 온

전한 발음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 거의 모

두 나아진다. 

넷째, 인성언어를 활용하라. 인성언어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마음으로 느껴

지는 언어를 의미한다. 말하는 자세와 태도, 

자신의 철학이 바탕이 된 진실된 스피치만

이 모두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 

기업체 면접에서 스피치로 인해 좋은 성

적을 얻고 싶다면 , 이성과의 관계에서 깊은 

애정을 보여주고 싶다면, 평생 갈 친구를 얻

고 싶다면, 모든 동악의 후배들이 미디어 스

피치를 활용해 보길 바란다.

대학생활의 낭만(浪漫)

변 종 필

법학과  교수

이번 공대 교수님과의 상담에 대해 내 

주변 동기들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다.

공대상담이 좋았다고 말한 동기들은 자

신이 그동안 어떤 과목을 이수(履修)하는

지, 선배들의 취업 상황 등 궁금했던 점들

에 대해 알았다고 했다. 또한 교수님과 상

담동안 궁금했던 것 외에 학교생활과 같

은 다른 고민거리에 대해 조언을 받고 상담

(相談)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교선배를 통해 휴대폰 문자로 

갑자기 상담을 강요하는 방식은 적절해 보

이지 않았다. 특히 상담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에 제약이 있다는 말은 너무 강제

적이지 않나하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이런 

경험을 한 학생들은 내 주위에도 많다. 또 

내가 속한 IT학부의 경우 지망하는 과가 

아님에도 다른 과의 교수님이 담당교수님

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지망(志望)하

는 전공에 대한 설명을 듣기 어려웠다고 말

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리고 교수님마다 상

담 내용도 달라 이번 상담제도에 대한 평

은 극과 극이 었다. 상담할 때 교수님의 대

답이 구체적이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 학생들의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

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교수님이 상담

을 이끌어 주실 줄 알고 간 학생들은 이번 

상담이 단지 교수님과 안면 트기 정도에 지

나지 않았다고 푸념하는 친구도 있었다. 상

담이라는 목적이 잘 성립되지 않았던 것이

다. 

이번 교수와의 상담은 취지는 좋았다. 자

신의 전공에 대해 심화시키고 그것 외에 의

견을 상담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학부라는 특성 때문에 지망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의 교수님으로 배정(配定)

되어 있어 자신의 전공에 대한 내용을 충

분히 듣지 못했다는 오점이 있었다. 또한 

교수님들께 상담방법 및 상담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

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인상이 강

했다. 

상담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있어서 보완(補完)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

다. 상담을 학기 초 배정받은 교수가 아닌 

전공 결정 후인 1학기 말이나 2학년 때 담

당교수를 바꾼 후에 진행한다면 상담이 더

욱 효율적일 것이다. 입학 초에 자율적으로 

지망학과 교수님을 담당 교수로 선택하는 

제도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상담한 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상담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외

부 사례(事例) 등을 연구해 보다 보완된 상

담이 이뤄진다면 훨씬 좋은 상담이 될 것

으로 보인다.

달하나 천강에

공대상담 구체적 프로그램 필요하다
호 형 일

IT 학부 1학년

학생칼럼

미디어 스피치
 성 연 미 국어교육과 1985졸

봄온 커뮤니케이션 대표

동문칼럼

      비가(悲歌)
        - 정원용 박사를 애도하며 

                     김호성 / 불교학부 교수 

여름 방학 
꼭 여드레 동안 일본을 다녀왔는데 

“엉? 이 무슨 소리?”

정원용 박사가 급서(急逝)하여 
장례까지 다 끝났다

한 아름 가득
책 안고 가셨다니 

학술 열반(涅槃)
공부 왕생(往生)
  

아, 육십여 성상(星霜)은 그리도 짧고
여드레 아흐레는 그리도 길었던가 

남산(南山) 산책로 한 모퉁이 돌아서면
합장한 정 박사님 키도 클 것 같은데 

“청년 실업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불교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시대의 화두 고뇌하던 
노(老)학인

      (2009. 11. 23)  

* 정원용(1942~2009) : 서울대 법대 졸업 후 
한전 입사. 한전 이사로 퇴직 후, 불교학과에서 
원효 연구로 석사와 박사학위 취득.

독자투고

□ 신청 일자 : 
      2009. 12. 07~2009. 12. 17

□ 신청 자격 : 
     국제 무역에 관심 있는 동국대학교 1,2학년 (5학기 미만) 
     재학생 (토익  600점 수준이라고 인정 되는 자)

□ 신청 장소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4층 GTEP실

□ 구비 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 증명서, 제출가능 외국어점수
     (TOEIC, JPT, HSK, TOEIC SPEAKING 7급 이상 등) 

□  특     전 : GTEP 요원 선정자에게는 다음의 특전 제공  
     1. 동국대학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정예 요원활동 기회 부여
     2. 해외인턴 비용 제공 
     3.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4. 우수요원 지식경제부 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 
     5. 토익 장려금 지원 및 해외석학 초빙 강의 제공
     6. 무역협회 및 지식 경제부 주관 무역관련 최우수강사 초빙 특강 무료
     7. 취업지원
     8. 국제 비즈니스 실제 업무 

 
기타 문의사항은 본부장 H.P 010-4105-6379 으로 연락바랍니다.

동국대학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단(GTEP)

특별 요원 모집 공고

동국대학교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단장 이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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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서관에서는 2009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12.7~18일) 중 면학 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단, 멀티미디어실(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개관시간은 학기 중과 동일

   ※ 좌석 사석화, 한 사람이 여러 자리 잡아 주기 등 비양심적인 행동 금지

2. 강의실 대관서비스

  가. 목적 : 시험기간 중 비어있는 강의실 일부를 도서관 명의로 대관하고, 사용하지 않는 

                   강의실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 하오니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나. 강의실 대관 : 시험기간 중 비어있는 강의실을 도서관 명의로 대관

        (1) 강의실 이용시간 : 07:00~13:00

        (2) 대관된 강의실 :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다. 강의실 조회 시스템 안내 : 

        (1) U-Drims 시설대관 신청에서 확인 가능

        (2) U-Drims → 대관신청 → 교내시설 → 신청하기 → 빈강의실 조회

        (3)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예정

        (4) 강의실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영화상영회를 개최하오니 동국인
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기 간   :  2009. 12. 7 ~ 24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2. 일 시  :  월  ~ 금요일, 14 : 00~ 
3. 장 소  :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멀 內  A/V실
4. 상영영화 : 세 번째  소원 등 15편

       

5. 관람방법 : 직접방문, 안내자료 수령 후 관람(무료)
6. 문  의 :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02-2260-3452)

      ※ 인권영화상영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협조로 이루어짐.
      ※ 1. 영화 소개 자료 및 음료수 제공.

           2. 상영영화는 멀티미디어실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토목공사식 권

력행사에 맞서 교사들도 시국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6월 18일 1차 시국선언에 이어, 7

월 19일 교사들은 다시 2차 시국선언을 감행

(敢行)했다. 

이에 교과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정진후 전

교조 위원장 등 89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지시하고,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

서는 주의 또는 경고를 내리라는 징계지침

을 시달하였다. 교과부가 내세우는 징계사

유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교육공무원법

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사립학교법

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함)가 규정하는 집

단행위 등의 금지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

지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 외의 집단행위

를 함으로써 공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를 게

을리 하거나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結託)하

여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

는 법조항을,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집

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된다. 집단행위금지의 입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집단행위는 당연히 허용되고 

보장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이 교사의 집단행위를 금지

한다고 해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의사표현

의 자유마저도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교사를 포함하여 헌법이 모

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다

만, 교사의 의사표현의 자유에는 교사의 직

무전념의무와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한계가 

덧붙여질 뿐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이 제정(制定)된 

지 만 51년이 되는 1999년 7월 1일에 이르러

서야 비로소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동안 

ILO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교원노조를 인정

하지 않는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비판을 

가해 왔다. 교사는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자유

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의

사표현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항은 18세 미

만의 어린이들에게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

정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도 인정되는 의

사표현의 자유가 교사들에게는 인정되지 않

는다는 법해석이 있을 수 있는가? 

또한 우리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

위원회의 권한사항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81조 등에 따르면 공무

원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종

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위원회의 권

한사항이다. 

물론 징계처분은 처분권자가 하지만, 그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羈束)된

다. 그러나 교과부는 처분권자가 징계위원

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도 전에 징계지침

을 결정하고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하

였다. 마치 판사가 판결을 하기도 전에 법원

장이 판사에게 판결의 지침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MB정권은 법과 원칙을 빙자(憑藉)해서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짓밟

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광장을 박제화하거나 고부가 

가치의 상업 행위 대상으로 몰아감으로써 

도시가 현재에도 기능하는 존재임을 망각

하고 과거의 세트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위

험에서 구해야한다’ 광장의 역사 및 정체성

을 심도 깊게 연구한 책 ‘광장’(Squares of 

Europe, Squares for Europe)의 저자 프

랑코 만쿠조는 서문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과거 인류의 회합과 교류의 장소였던 

광장의 모습이 사라지고 상업적 관광지로 

변모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그는 “만들

고 꾸민다고 해서 모두 광장이 되는 것이 아

니다”라며 광장의 생명력은 시민 공동체의 

자발성(自發性)과 창조성(創造性)에 있다

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오전 7시부터 오

후 7시까지 KBS 드라마 ‘아이리스’의 총격 

및 차량폭발 장면 촬영으로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방향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

제됐다. 도심 한복판인 광화문 일대를 휴일 

한낮에 12시간이나 통제한 것은 전례가 없

는 일이기에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는 “아

시아와 유럽 판매가 추진 중인 한류 드라

마 ‘아이리스’를 통해 광화문 광장 등 서울

의 모습을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

라며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해 적극 지원에 나서게 됐다”

고 밝혔다. ▲서울시가 드라마 촬영을 위해 

차량통제 및 대낮 12시간을 협조해 준 것

에 대해 ‘편파적(偏頗的)’이라는 비판을 받

고 있다.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협력해주는 서울시

가,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민단체의 

문화 행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해 왔

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서울시는 광화문 광

장에서‘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목소리

를 높였던 시민단체 회원들을 경찰을 동원

해 연행했고, 그 후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신설했다. 현재까지 서

울시는 시민 안전과 자유로운 통행을 우선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광화문 광장에서

의 집회 및 문화행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율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

적으로 드러내는 듯하다. 현재 광화문 광장

의 모습은 프랑코 만쿠조가 경고하고 있는 

광장을 과거의 ‘세트장’으로 전락시키는 위

험상태에 이르렀다. 광장의 중심은 사람이

다.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은 철저히 

배제(排除)되어있으며, 대신 그 자리는 각

종 시설과 볼거리로 채워져 있다. 공터는 사

람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일궈내

고 삶의 흔적을 남길 때  비로소 광장이 될 

수 있다. 광화문 광장은 아직까진 넓은 공터

로만 남아 있는 듯하다.

서울대, 이화여대 등 각 대학의 2010학년도 총학생회 선거가 ‘부정선거’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대는 최근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을 몰래 열어 봤

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하고,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재투표를 실

시했다. 이화여대도 지난달 15일 선관위가 경고 누적을 이유로 특정 후보를 등록 말

소했고, 이에 일부 선관위원과 다른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파행(跛行)을 겪었다. 부

산지역 대학들에서는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대리투표, 부정투표, 후보자격 시비, 

후보자의 성추행 논란, 후보 사퇴 등 최근 기성정치권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대전 모 대학에서는 총학생회의 이권을 챙

기기 위해 조직 폭력배가 총학생회장 후보에 출마, 상대후보에 폭력과 협박(脅迫)을 

행사하는 영화 같은 일도 벌여졌다. 불법ㆍ부정선거 의혹에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까

지 기성 정치판의 구태(舊態)를 그대로 답습(踏襲)한 꼴이다. 

총학 선거가 이처럼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 데는 과거 민주화운동시기에 사명감

을 앞세웠던 후보들과 달리 학생회 간부직을 권력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후보들의 도

덕적 해이와 더불어 학내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탓이 크다. 또 온갖 편법과 부

정을 일삼는 그릇된 선거 풍토를 만든 기성 정치인들의 행태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최근 일련의 불법ㆍ부정선거로 인해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不信)이 점차 커

지는 현상은 우려할만 하다. 이같은 문제는 학생회를 꾸려가는 일꾼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학생들의 무관심에 기인한다. 총학생회는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얽히지 않고 시대를 향해 양심의 목소

리를 전할 수 있는 학생자치기구의 꽃이다. 그러나 그 꽃은 학생들 스스로의 관심과 

애정이 담길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얼마전 우리대학도 선거가 끝났다. 일부

의 다른 대학들처럼 불상사도 없었고, 파행을 겪지도 않았다. 다만, 다른 대학들처럼 

우리대학도 학생들의 무관심은 여전한 듯 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생사회의 참

여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만평

백 선 아 기자 amy@dgu.edu

사람 없는 광장(廣場)
이 신 혜 기자 

leeshin@dongguk.edu

메아리

교사 징계와 표현의 자유
김 승 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동

국

관

상

록

원

아

리

수

혜

화

관

   금주의 식단   

월(12/7)

화(12/8)

수(12/9)

목(12/10)

금(12/11)

섭산적구이(2200)/치킨가스(3000)/제육비빔밥(2200)/스팸김치찌개(2500)

모듬장조림(2200)/치즈돈가스(3000)/김치볶음밥(2200)/만두전골(2500)

치킨탕수(2200)/돈가스(2500)/낙지덮밥(2200)/뚝배기불고기(3000)

오징어콩나물(2000)/함박스테이크(2500)/치즈볶음밥(2200)/순두부찌개(2500)

제육순대볶음(2200)/피자돈가스(3000)/해물덮밥(2200)/고등어김치조림(3000)

월(12/7)

화(12/8)

수(12/9)

목(12/10)

금(12/11)

갈비경단(2200)/피자돈가스(3000)/김치볶음밥(2200)/육개장(2500)

고추참치(2200)/돈가스(2500)/제육비빔밥(2200)/버섯전골(2500)

불낙볶음(2200)/상록원정식(3000)/닭갈비덮밥(2200)/손만두국(2500)

돈삼겹두루치기(2200)/치킨가스(2500)/마파두부(2000)/뚝배기불고기(3000)

탕수육(2200)/치즈돈가스(3000)/매운낙지&볶음밥(2200)/감자탕(2500)

월(12/7)

화(12/8)

수(12/9)

목(12/10)

금(12/11)

쭈삼불고기(2200)/버섯덮밥(2200)

닭갈비(2200)/돈삼겹두루치기(2200)

제육비빔밥(2200)/불고기덮밥(2200)

데리야끼치킨덮밥(2200)/낙지콩나물비빔밥(2200)

카레돈가스(2500)

월(12/7)

화(12/8)

수(12/9)

목(12/10)

금(12/11)

데리야끼치킨덮밥(2200)/돈가스(2500)/삼겹살야채비빔밥(2200)

제육떡볶음(2200)/김치치즈솥밥(2500)/산나물볶음밥(2200)

닭고기비빔밥(2200)/불고기된장찌개(2500)/마파두부덮밥(2000)

새싹참치캔비빔밥(2200)/고구마돈가스(3000)불고기덮밥(2200)

제육김치덮밥(2200)/짬뽕수제비(2500)/매운오삼볶음밥(2200)

테마 날짜 영화/감독 국가 런닝타임

세계인권선언주간, 

인권 에니메이션 

(매일 6편 5일간 상영)

7일

~

11일

세 번째 소원  /  안동희 · 유정우 한국 13분

아주까리  / 홍덕표 한국 15분

아기가 생겼어요  / 이홍수 · 이홍민 한국 15분

샤방샤방 샤랄라  /  권미정 한국 17분

메리 골라스마스 / 정민영 한국 10분

거짓말  /  박용제 한국 22분

산악영화,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14 빙우  /  김은숙 한국 104분

15 클리프 행어  /  레니 할린 미국 118분

16 아이거 빙벽  /  클린트 이스트우드 미국 123분

17 케이투(K2)  /  프랭크 로덤 미국 102분

18 버티칼리미트  /  마틴 캠벨 미국 123분

러브스토리,

겨울을 녹이는 

사랑이야기

21 러브레터  /  이와이슈운지 일본 116분

22 파이란  /  송해성 한국 117분

23 시애틀의 잠 못이루는 밤  / 노라 애프론 미국 105분

24 국화꽃 향기  / 이정욱 한국 109분

중앙도서관 영화상영회 11월 프로그램 안내

중 앙 도 서 관 장

기말고사 기간 중 도서관 이용 안내

중 앙 도 서 관 장

학생들의 참여의식 확대돼야

건물 구분 개관시간(토, 일요일 포함) 비고

중앙도서관

자료실 08:00-22:00

증축 열람실 24시간 제2열람실

별관 열람실 24시간

법학도서관

(만해관)

자료실 08:00-22:00

열람실 24시간

이젠 예술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MB

광주 5ㆍ18 기념 문화센터 전시실

작품명 : 삽질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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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정각원

구   분 일시 장소 강좌주제 강사, 법사

 교직원 정기법회 12.8(화) 17:00~18:00 정각원 법당 아랍세계와 우리의 관계
정수일(무함마드 깐슈)

전 단국대 교수

 정기법회

12.12(토) 10:00~12:00 정각원 법당 과학으로 본 대승기신론 소광섭(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12.14(월) 08:30~08:50 정각원 법당 월요 아침 예불

12.19(토) 10:00~12:00 정각원 법당 중국의 선 송묵스님(동원정사 주지)

12.26(토) 10:00~12:00 대각전 인도초기의 수행 황순일(불교대학 교수)

정각원 12월 정기법회 안내

어두운 몸 빛깔의 털이 달린 거미는 동서

양을 막론하고 혐오(嫌惡)와 공포의 대상이

었다. 고대 로마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

으로 추앙(推仰)받는 카이사르는 거미를 볼 

때마다 잽싸게 먼 곳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조선의 선비들은 어미의 뱃속을 갉아 먹고 

자라나는 거미의 습성에 치를 떨어 보는 족

족 거미줄을 거둬 냈다. 이와 같이 ‘거미’하

면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은 세

계 유일무이의 거미 박물관인 ‘아라크노피

아’를 방문해보자. 무당거미, 호랑 거미 등 

수많은 개체만큼이나 재미난 이름과 다양한 

매력(魅力)을 지닌 거미와의 만남을 주선하

는 ‘아라크노피아’에는 특별함이 존재한다. 

40년의 거미 열정 

국내 거미 분야를 개척(開拓)하고 40년

간 거미 연구에 매진해온 우리대학 김주필

(생명과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1호 거미 박

사이다. 그가 발굴한 신 거미 종만 약 140종. 

‘아라크노피아’ 역시 거미 채집을 위해 주

말마다 전국을 누빈 그의 노력의 결과물이

다. 거미에 대한 그의 사랑은 남다르다. 1980

년대 국제거미학회 도중 독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던 학자들 앞에서 직접 독거미에게 

물리는 실험을 감행(敢行)한 것은 지금까지 

유명한 일화로 전해진다. 최근 그는 평생 동

안 일궈낸  200억대 가치의 ‘아라크노피아’ 

및 전시품 일체를 우리대학에 기부했다. 김 

교수는 “개관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박물관

은 개인 소유가 아닌 사회에 환원해야 할 시

설이라는 생각을 해왔다”며 “온 국민이 생

태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국대에서 

잘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유일한 박물관 아라

크노피아. 김주필 교수의 열정(熱情)이 담겨 

있는 이 곳을 찾아가보자.

두가지 천국을 즐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진중리에 위치한 ‘아

라크노피아’(Arachnopia)는 거미 박물

관(博物館)이다. 아라크노피아는 거미류

(Arachnida)와 천국(Utopia)의 합성어로 

‘거미 천국(天國)’을 의미한다. 아라크노피

아에는 김주필 교수가 전 세계에서 채집한 

25만 마리의 거미 표본이 전시돼있다. 또한 

수백 종의 화석, 종유석 및 도자기, 불상 등 

인문분야 수집품들이 박물관을 빼곡히 차

지하고 있다. 박물관 외부에는 ‘생태 수목

원’ 이라는 또 다른 천국이 존재한다. 50여

점의 조각상들과 야생화가 즐비한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

을 할 수 있다. 내년 봄에는 동물 표본실 및 

미술관이 새로 건립될 계획이라고 한다. 

거미야 놀자!

수많은 거미 표본(標本)과 살아있는 대형 

거미 타란툴라가 전시된 본관 1층에 들어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이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거미들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새도 잡아먹

는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타란툴라 ‘골

리앗 버드이터’,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등 붉은 꼬마 거미’ 등 세계에서 1위를 앞 

다투는 거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색깔이 

화려한 호랑거미, 긴 다리가 돋보이는 농발 

거미 등 한국 땅거미도 관람객들의 눈을 사

로잡는다. 

무엇보다도 직접 거미들을 만져 볼 수 있

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다. 사람을 무는 경

우가 거의 없는 온순한 타란툴라 ‘로즈헤

어’는 관람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김주

필 교수는 “처음에 관람객들은 로즈헤어를 

보고 무서워 뒷걸음질 치지만, 막상 만지면 

대부분 거미의 부드러운 털에 매료된다”며 

거미와의 교감(交感)을 추천했다. 거미와의 

교감이 여전히 두렵다면 거미에 대한 전문

적 지식을 흥미롭게 전파해주는 이곳의 학

예사와 동행해 보자.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

아라크노피아에서는 영화 ‘쥬라기 공원’

에 등장하는 말벌이 박제된 호박 화석(化

石), ‘박물관이 살아있다’ 에서 나타난 거대

한 공룡의 화석 등 영화에서만 나타날법한 

화석들을 만나볼 수 있다. 유일무이(唯一無

二)의 화석들은 아라크노피아를 특별하게 

만든다. 세계에서 가장 큰 두꺼비, 조개, 나

비와 잠자리의 희귀종들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김주필 교수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전시품들을 소개한 아기자기

한 푯말들도 눈여겨 볼만하다. ‘슈퍼맨이 싫

어하는 방해석’, ‘아이스크림 종유석’ 등의 

이름표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라크노피아 생태 학교 

아라크노피아는 거미 체험(體驗)학습이 

가능한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1일,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나눠진 생태 학교의 체

험 학습 프로그램들에는 김주필 교수의 열

정이 녹아있다. 거미에 대한 강의, 거미채집, 

표본 만들기 등 모든 프로그램이 김 교수의 

지도하에 이뤄진다. 또한 생태 학교 강의의 

교재 제작에서부터 거미 시험 문제 출제(出

題)까지 모두 그가 담당한다. 생태 체험 프

로그램은 거미에 대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김 교수

의 열정으로 거미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존

재로 다가가고 있다.

거미에게 애정을

자신이 베를 제일 잘 짠다고 자랑했다가 

여신 아테나의 노여움을 사서 죽게 된 아라

크네는 배에서 실을 뽑아 베를 짜는 거미가 

되었다. 거미는 비록 아테나의 저주(詛呪)를 

받았지만, 아라크노피아에서는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존재로 거듭나

고 있다. 김주필 교수는 거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길 제안(提案)

한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 고정관념 속에서 

배척됐던 거미에게 애정(愛情)을 나눠주자

는 그의 제안에 동조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신혜 기자 leeshin@dgu.edu

사진 = 김윤수 기자 yshero21@dgu.edu

유일무이의 거미박물관 ‘아라크노피아’
국내 1호 거미 박사 김주필 교수, 200억대 거미박물관 우리대학에 기부

① 전 세계에서 채집된 25만 마리의 거미 표본

들. ② 온순한 대형 거미 타란툴라 ‘로즈헤어’

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 ③ 거미와의 교감을 제

안하는 김주필 교수. ④ 동남아시아에서 채집

된 희귀 나비 종(種).

① ②

④

③

TIP <빠르게 가는 방법>
3호선 옥수역에서 국수행 중앙선 전철 탑승 → 운길산역 하차(약 50분 소요) → 셔틀
버스 이용(5인 이상만 셔틀버스 이용 가능, 031-576-7908로 연락) → 아라크노피아 
도착(버스 탑승시 10분 소요)

<아라크노피아 이용정보>
- 운영시간 : 09시~18시
- 관람 소요 시간 : 40분~1시간
- 입장료 : 성인 6000원, 소인 4000원(4세 이상), 30명 이상(각 1000원씩 할인)
▲ 1일 체험학습 : 2만 5천원(중식 제공)      ▲ 1박 2일 체험학습 : 7만원(숙식 제공)
▲ 2박 3일 체험학습 : 12만원(숙식제공)     ▲ 문의 전화: 031-576-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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